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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Producer ������������#130 - 3700 N Fraser Way Burnaby BC 

www.canadaexpress.com

금융 투자전략 자문 

및 프라이빗 자산관리

상담문의:604-616-0192
BYU@Harbourfrontwealth.com 

Branden Yu, CIM®
Investment Advisor
Branden Yu, CIM®
Investment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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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의 손길에서 탄생되는 단 하나의 수트

박덕희 틀니 클리닉
778-985-5000111-7738 Edmonds St.

Burnaby, B.C.

1881 United Blvd Coquitlam BC밴쿠버에서 가장 큰 공인 딜러
www.kiawest.com

기아웨스트

윤 성 욱 (Terry Yoon)

604.621.9151

제 961호 ● 2026년 9월 25일 

www.canadaexpress.com

이 자리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ROYAL PACIFIC
Tri Cities Realty   

778.861.0576Steve ChungSteve Chung
(빨리빨(리) 팔구사구)

정성을 다하는 

정성채 부동산

Royal Pacific Realty

T. 604.828.8949
www.goodhouse.ca

로터스 정 부동산

LotusChungGroup.com

(집이사)   (집보구삼) (집이사)   (집보구삼) 

Real Estate Specialist  

Financial Consultant 

Interpreter / CGTF Member
Finance Consultant CFP, Golf Teaching Pro.

KPC(Korea Professional C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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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OH
브라이언 오 Personal Real Estate Corporation

Brian Oh M.Eng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Retail 

신뢰로 가치를 드리겠습니다. 

778-222-0850 brian@kleingroup.com

집 매 매   콘 도 매 매   부 동 산 투 자   신 규 분 양

비 지 니 스  /  투 자 건 물  /  L E A S E  /  경 매 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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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Charles NamCharles Nam 

지방선거 1주일 뒤 주총선… 지역 정치권 ‘표심 분산’ 우려지방선거 1주일 뒤 주총선… 지역 정치권 ‘표심 분산’ 우려

지방선거 후보의 주총선 중복 출마도 가능지방선거 후보의 주총선 중복 출마도 가능

“지금 선거를?”“지금 선거를?”
BC,선거가 선거를 덮쳤다BC,선거가 선거를 덮쳤다

관련기사: A9/A11/A20/B11 

www.canadaexpress.com

이 자리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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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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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욱
Terry Yoon

604.621.9151

Korean Sales Manager

김승언 앤디 김

Korean Sales

778.979.7315
박상민에드워드 박

Korean Sales

778.887.8518

중고차량 100대이상 항시 보유
유학생 및 신규 이민자, 워크퍼밋 보유자도  ●새차 중고차 할부 또는 리스 가능

무료상담전화:
1(866) 980-3427

중고차 100대 이상 보유

 

GAS
SAVERS

스포티지

소렌토

EV6

EV9

셀토스

코퀴틀람 한인타운에서 5분거리!!
(코퀴틀람 가구거리 홈디포/Hard Rock Casino 맞은편)

1881 United Blvd Coquitlam BC

Lougheed Hwy

Hard Rock Casino

IKEA

한남

기아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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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솔린 /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026 스포티지

2026 니로2026 니로2026 니로2026 니로

2026 카니발

2026 쏘렌토

www.kiawest.com

전화하셔서 Korean 을 찾아주세요. 

시작가  $ 41,027 시작가  $ 32,577

2026 K4 시작가  $ 25,845시작가  $ 43,276 

*Applicable to Lease and Loan only. $4,000 Summer Bonus applies only to new and previously unregistered 2025 Niro EV select models that are financed or leased through Kia 
Finance (on approved credit) from an authorized Kia dealer in Canada between July 1, 2025 to July 31, 2025. Bonus will be deducted from the negotiated vehicle selling price 
before taxes and can be combined with other offers. Bonus cannot be applied to past transactions. No cash surrender or other value. Offer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without notice. See your participating Kia dealer or visit www.kia.ca for details. 
**Limited time finance offer provided through [INSERT APPLICABLE FINANCIAL ENTITY] on select new 2025 Niro EV models through participating dealers to qualified retail 
customers, on approved credit, who take delivery from July 1, 2025 to July 31, 2025. Representative finance example based on a new and previously unregistered 2025 Niro EV. 
Selling Price is $XX,XXX. X.XX% finance APR for XX months, with a $X,XXX down payment or equivalent trade-in, equals XXX monthly finance payments of $XXX – which includes: 
$X,XXX delivery and destination fees; $100 A/C charge (where applicable); regional fees of up to $XXX, $XXX dealer administration fee, 
lien registration fees (up to $XXX, including lien registering agent fee); and all other applicable fees and levies (all of which may vary by region and dealer). 
Cost of borrowing is $X,XXX for a total obligation of $XX,XXX. Excludes licensing, registration, insurance and applicable sales taxes. Dealer may sell for less. 
Dealer order/trade may be required (but may not be available in all cases). Offer ends July 31, 2025 and is subject to change and extension without notice. 
While supplies last. See your participating Kia dealer or visit www.kia.ca for details. Information in this advertisement is believed to be accurate at the time of printing. International 
models and features shown. Kia is a trademark of Kia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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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오 부동산

604.710.3897
Charles Nam Personal Real Estate Corporation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02-403 North Rd, Coquitlam BC V3K 3V9 (한인타운 신용조합 옆)

비지니스 / 투자건물 / LEASE / 경매물건집매매   콘도매매   부동산투자   신규분양

2023 President’s Club Award! Placing among Greater Vancouver’s TOP 1% of Realtors by Sales.
2023 Placing among RIFO’s TOP 1% of Realtors by commission Ranking

2019 2020 20222021

MILLION
DOLLAR
AWARD

2015 2016 2017 20182014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2021

MILLION
DOLLAR
AWARD

President Medallion 
Club Award

Greater Vancouver
Top 1%
(2019)

$299,000

벤쿠버일식당
Granville St, 3,000sf, 80석
Rent: $15,000/month

한인타운 EBS서적
1,000sf, rent: $4,300/month
20년운영 $79,000

North Burnaby 새탁소
1,420sf, rent $6,400/month
25년운영 $380,000

한인타운미용실
1,400sf, rent $8,000/month

charlesnam001@gmail.com

한인타운치킨집
3,700sf, rent: $15,000/month

$499,000

Grocery Brentwood
650sf, rent: $1,600/month

$59,000

Richmond 치킨집
Win Win Chick-n , 900sf, rent: 4,500/month 
Stevenson 해변동네 $79,000

한인타운세차장
성공적으로운영중
Rent: $11,000/month $499,000

Chilliwack Townhouse
4bed & 4bath
1,811sf, 7년 $649,000

코퀴틀람벌크마운틴
6bed & 5bath
땅 1Acre 건평 4,000sf $2,890,000

Langley Yorkson Park
3bed & 2bath
1,354sf, 3년 $819,000

BC Assessment $1.92 mil
4bed & 2bath
Mortgage Helper
4-6 Story Condo질수있는땅
땅12,632sf, 건평2,160sf

$1,190,000

버퀴틀람 Condo
2bed & 2bath, 8년
Bosa Built $749,000

Langley Townhouse
65ave Costco 뒤 2bed & 2.5bath 1,
160sf, 3년 $738,000

City of Lougheed 
Tower Two Jr. 2bed & 2bath
784sf, 32층, 2년 $749,000

코퀴틀람 Austin Condo
2bed & 2Bath
1,414sf, 3층 $699,000

코퀴틀람Westwood Plateau
7bed & 6bath
땅 11,194sf 건평6,556sf $2,999,000

$149,000

주상복합포코시청뒤
7Commercial + 4Residential
3층건물, 29년
$150,000 Net Income $5,500,000

4-6층 Development
땅21,508

$11,000,000

Leasable area: 75,000sf
땅 5.88Acre
Net Income $400,000 $6,800,000

Burnaby North East Hastings Shopping Mall Out of Town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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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진 유치 3배 확대 공약
급증하는 써리 인구·의료 인프라 부족 질문에는 공방

이비 주수상은 23일, 캐나다-미국 국경에 위치한 피스 아치 주립공원에서 출정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현지 의료진 채용 노력을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야 할 문제" 라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2027년 개원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 및 공사비 증액(28억 8천만 달러)

으로 인해 2030년으로 완공이 대폭 미

뤄진 클로버 데일 새 병원 및 암 치료 

센터 건립 지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

명 대신 경쟁당인 BC보수당을 향한 정

치적 공세로 화제를 돌렸다.

이비 수상은 "만약 BC보수당이 집

권한다면 사이먼프레이저대(SFU) 써

리 캠퍼스의 의대 신설이나 병원 증축 

약속이 이행되겠느냐"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 마찰에 보

수당이 굴복하듯, 써리 주민들이 누려

야 할 핵심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역

시 포기하고 축소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A11, A20

더 많은 미국 의료진을 유치하겠다.” 

며 “써리와 같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하는 지역은 물론,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외곽 시

골 지역의 응급실까지 필수 의료 서비

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

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인력 유치 캠페인

을 시작한 이래 미국에서 BC주로 이주

한 의사 및 간호사는 약 800명에 달한

다. 이비 수상은 또  학자금 대출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국으

로 유출된 캐나다 출신 의료진의 귀환

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응급실 

중 하나인 써리 메모리얼 병원을 둘러

싼 지역 내 의료난 현안에 대해 구체적

인 질의가 이어지자 이비 수상은 즉답

을 피했다.

실제로 브렌다 락 써리 시장은 주정

부의 대책 마련이 지연되자 시 예산을 

투입해 시 소유 부지에 직접 의료 클리

닉을 개원하는 등 독자 행보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써리 시티 센터에 10개 예정 클

리닉 중 첫 번째 시설이 문을 열었다. 

지방정부가 주정부 소관인 보건의료 

영역까지 시 재정으로 떠안았다는 비판

에 대해 락 시장은 "보건의료는 지자체 

책임이 아니지만, 써리 시의 상황이 너무 

시급해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정부의 지원 책임을 묻

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비 수상은 "지자

체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다 함께 협력

800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가 BC주 일

자리를 수락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미국 내 모집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

고 약속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

로 극심한 진료 차질을 겪고 있는 써리 

지역의 현장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

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

였다.

그는 "우리가 처한 가장 큰 도전 과

제 중 하나는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

의 위기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의료 인

력 부족에서 비롯된다"며 "BC주가 제

공하는 삶의 환경과 혜택을 바탕으로 

조기총선을 선언한 BC 신민당NDP의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선거운동 첫날인 

23일 써리 피스 아치 주립공원을 찾아 

의료 인력 확충을 핵심으로 한 첫 공약

을 내놨다. 이비 수상은 재집권할 경우 

미국 의료인력 유치 프로그램을 현재보

다 3배 확대하고, 이를 위해 1,500만 달

러 규모의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그는 특히 미국 내 의료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을 BC주의 의료인력 확보 기

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조기총선’ 이비, 써리서 첫 유세… 의료 인력 확충 승부수

smoman@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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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 9:00am~5:30pm

Review engagement, Audit engagement

LOCAL NEWS

주정부, 전문직 PST 세금 확대 계획 전격 중단
지역 기업에 ‘숨통’…2억6천만달러 세수 포기
업계 “정치적 행보 여부를 떠나 올바른 결정”

게 4,0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민

심의 심각성을 전달해 왔다”며 “이번 결

과는 정부와 경제계 간의 건설적인 소

통이 이뤄낸 성과이며, 앞으로 유예 조치

가 영구 폐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자영업연맹(CFIB)의 서부 캐나

다 담당 서맨사 하워드 부회장 역시 환

영의 뜻을 밝히며, 최근 자체 조사 결과 

지역 기업의 72%가 PST 확대에 따른 비

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던 현실을 지적했다. BC소

상공인연합(BIA)도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인지 여부를 떠나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연설은 주민들에게 조기 총

선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

된다. 이비 주상은 최근 마크 카니 연

방총리 및 타 주수상들과 함께 참석했

던 오타와 투자 컨퍼런스 성과를 부각

하는 한편, 미국 관세 위협에 맞서 집권 

신민당(NDP)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LNG 프로젝트, 광산 개발, 친환경 전력

망 확충 사업 등을 집중 조명했다.

이비 주수상은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우선 과제 프로젝트를 기존 35개에서 

41개로 확대한다”며 “이 프로젝트들은 

총 1,3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와 더

불어 양질의 일자리 5만 6,000개를 추가

로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무역 통계에 따르면 

대미 수출이 4% 감소했다. 이는 기업과 

가계에 모두 악재이자 도전 과제”라면

서도 “하지만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

은 오히려 16%나 증가했다. 이것이 바

로 BC주가 나아가야 할 확실한 방향”

이라고 역설했다.

지원 사업에 7,500만 달러의 예산을 추

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비 주상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으로

부터 제품 판매 금지나 상상을 초월하는 

고율 관세 폭탄을 맞고 있는 지역 기업들

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기업들이 신규 고

객을 발굴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숨통’을 터달라는 요청에 

응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이

번 발표를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광역 

밴쿠버 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가 고용

주와 창업가, 일반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지트 앤더슨 상공회의소 CEO는 

성명을 통해 “’고물가 타파’ 캠페인을 통

해 회원사와 지역 기업들이 주의원들에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이 18일 밴쿠

버에서 열린 BC 지자체 연합(UBCM) 컨

퍼런스 연설에서, 오는 10월 1일 시행 예

정이었던 전문직 서비스 대상 주판매세

(PST) 확대 적용을 전격 유예하겠다고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이번 PST 확대 유예로 인해 BC주는 

2026-27 회계연도에 전문직 서비스 과세

를 통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던 2억 

6,000만 달러 상당의 세수를 포기하게 

됐다. 이번 회기 BC주 정부의 예상 재정 

적자 규모가 이미 138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나온 파격적인 결정이다.

이비 주수상은 이와 함께 제조업체들

의 사업 확장과 고용 창출을 돕는 ‘제조

업 일자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3개 기업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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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고 존 호건 전 수상의 비서실

장을 지낸 제프 메그스는 상당수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지방선거에 투입

된 상태라 NDP가 인력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의 과반 입지

가 불안정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

다고 분석했다. 펜틱턴-서머랜드의 아

멜리아 볼트비 의원이 보수당에서 복당

하면서, 밴쿠버-스트라스크로나의 조안 

필립 의원 사망 이후에도 신민당은 이미 

47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

당 지역구는 2001년 BC자유당에 참패

했을 때도 지켜냈던 텃밭이라 보선 승리

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메그스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문은 

‘수상으로 하여금 왜 이런 파격적인 수

를 두게 만들었는가’이다” 라며 “의석 수

를 더 늘리려던 수상의 기대와 달리, 입

지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거나 다시 아

슬아슬한 의석 차이, 혹은 여소야대 상

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

크” 라고 분석했다.

났다”고 선언했음에도 ICBC를 통해 유

세용 버스 계약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

됐다.

23일 이비 주수상은 셰릴 오츠 전 임

시 비서실장을 캠페인 본부장으로 임명

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

미 위협에 대응하는 올바른 국정 방향

을 선거의 핵심 이슈로 설정했음을 내비

쳤다. 

발표 직전인 21일에는 버나비 병원 재

개발 2단계 사업 재개를 발표하는 등 

막판 정책 발표가 쏟아졌고, 신민당 당

직자에게도 캠페인 임무가 배정됐다. 

이번 조기총선을 앞두고 내각의 핵심 

인사 3명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라비 

칼론 보건부 장관(델타 노스), 라나 팝

햄 농업부 장관(새니치 사우스), 켈리 그

린 비상관리부 장관(리치먼드-스티브스

턴)이 불출마를 결정했다. 특히 그린 장

관은 성명을 통해 주정부가 추진 중인 

틸베리 LNG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우

려를 불출마 배경 중 하나로 짚었다.

한편 정치권의 평가와 전망은 엇갈리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바다. 그는 우리를 약화시키고, 

분열시키며, 비용을 인상해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월 17일 종료되는 지방선거 기간에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

와 케리린 핀들레이 BC 보수당 대표의 

사퇴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비 

수상은 “주민들에게 올바른 국정 방향

을 묻는 데 나쁜 시기 란 없다” 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24년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재집권에 성공했던 이비 정권이 다시 표

심을 잡으려 한다는 첫 시그널은 8일 

빅토리아 이너하버에서 열린 유세형 집회

였다. 이어 다음 주 밴쿠버에서 열린 BC

지자체연합 컨퍼런스에서 소문은 걷잡

을 수 없이 확산됐다. 당 지도부가 의

원들에게 선거 준비를 지시하고 전략가

들에게 일정을 비워둘 것을 요청했다

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심지어 NDP는 

2024년 선거 이후 “유세 버스 시대는 끝

BC주 정치권이 갑작스러운 조기총선

으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데이비드 이

비 주수상은 임기를 약 2년 남겨둔 상

황에서 의회를 해산하고 10월 24일을 

주총선 투표일로 확정했다.

BC신민당NDP 관계자에 따르면,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슈가 다시 주

민들의 핵심 관심사로 부상하고 야당인 

BC보수당의 내분이 격화되던 2주 전부

터 이미 조기총선 준비가 본격화된 것으

로 확인됐다.

이비 수상은 BC보수당의 정치적 혼란

이 결정에 미친 영향은 축소하면서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미 관

세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번 조기

총선 강행의 핵심 명분으로 재차 강조

했다.

이비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노

동자들을 공격하고 우리 기업을 겨냥하

며 우리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마저 위

협받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그들로부

터 물건을 사주는데도 태도는 정해져 

‘트럼프 위협론’ 꺼낸 이비…BC,10월 24일 투표 확정
NDP “미국발 경제위기에 새 위임 필요” vs 야권 “정치적 기회주의” 정면충돌

alazenby@postmedia.com

ELECTION BC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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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에 참여한 조이 그레임스-웹은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늘면서 심각해
진 산불 연기가 자신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청소년 중 다수가 이제 성인이 되었

으며, 지난 7년간 이들은 더욱 격렬해진 산불 시즌, 치

명적인 홍수, 6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2021년 BC주 

폭염 돔 현상 등 기후 피해의 악화를 직접 목격했다

고 존스턴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2020년 마이클 맨슨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합

리적인 소송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승소 가능

성이 없다”는 결론과 함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이 항소했고, 2023년 연방항소법원

은 본 사건이 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비영리단체 ‘아워칠드런스 

트러스트’가 주도한 청소년 기후 소송에 다른 14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원고로 참여했다. 이 소송은 캐나다 

정부가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

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로부터 7년

이 지난 지금, 오는 10월 26일부터 밴쿠버 연방지방법

원에서 8주간의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건강이 악화된 원고는 그녀뿐

만이 아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은 심한 알

레르기성 천식을 앓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레이노 증

후군을, 또 다른 두 명은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을 앓

고 있다. 진단받은 불안 장애, 임상적 우울증, 에코 불

안증(기후 불안), 대피 및 극심한 기상 이변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정신 건강상의 피해 역시 소장에 명시되

어 있다.

그레이머스웹은 폭염이나 산불 연기가 심할 때 며칠

씩 실내에 갇혀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는 상황의 

엄중함으로 이어져 친척들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에 대

한 불안감을 키우며 정신 건강 문제로 발전했다.

이번 재판에서 판사는 정부의 기후위기 방조가 전국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가중

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신들을 충분히 보호

하지 않았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청

소년과 청년들이 마침내 본안 재판 날짜를 받았다.

원고들은 산불과 연기, 폭염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젊은 세대가 장기간 떠안게 된다

며, 연방정부의 기후정책이 자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UBC 대학 생화학도 조이 그레이머스웹(20)은 어린 

시절 산불 연기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여름철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처

음 깨 달았다. 그녀는 공기 중에 연기가 짙게 깔리면 

심한 두통과 함께 자극 받은 폐 때문에 기침이 나고 

눈이 붉게 부어 오른다고 밝혔다. 때로는 상태가 너

무 악화되어 실내에만 머물러야 했고, 친구들과 야외 

농구나 해변 나들이조차 할 수 없었다. 조정 선수이

기도 한 그녀는 무더위나 산불 연기 탓에 수많은 훈

련이 취소되는 경험을 했다.

“앞으로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밖으로 나갈 

수나 있을지, 우리 집이 파괴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며 

격렬한 ‘기후 불안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 세대만의 

독특한 경험이다.”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자각은 그

녀를 기후 운동으로 이끌었다. 13세였던 2019년, 그녀

“산불 연기에 숨 막히는 미래…국가가 책임져라”

 청년들, ‘기후위기 대응 미흡’ 연방정부 상대 헌법소송 본격 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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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있다. 적갈색으로 착색한 '칼

러런덤' 콘크리트 바닥이나 하얗게 칠

해진 대형 콘크리트 블록 벽난로 등 공

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요소들이 곳곳에 

보인다. 그러나 거실의 한 벽면을 채운 

빌트인 수납장에서부터 침실 4곳의 벽

면에 이르기까지 마호가니 목재만큼은 

아낌없이 사용됐다.

로드니는 "이 집은 예술과 문화, 그리

고 자연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분을 

위한 공간"이라며 "우리가 나서서 가치

를 조명하기 전이었다면 틀림없이 철거 

후 신축용 부지로 넘어가버렸을 것"이라

고 덧붙였다.

1952년 지어진 ‘마호가니 하우스’는 1958년 증축을 거쳐 약 1,900스퀘어피트 규모로 확장됐다. 4065 Sunset Blvd.에 위치
한 이 주택은 수십 년 만에 처음 매물로 나왔으며, 매매 희망가는 259만9천 달러다.

에는 총 46가구가 들어섰으며, 모두 홀

링스워스와 윌리엄 버밍엄이 설계를 맡

았다. 1952년 완공 당시 건축비는 단 1

만 500달러에 불과했다.

유산 문화재 전문가인 돈 럭스턴은 "

프레드 건축가 생전에 들은 바로는 전

후 시대에는 말 그대로 집을 저렴하게 

지어야만 했다"며 "당시엔 다들 돈이 없

었고,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집이 당장 필요했기 때문에 신

속하게 건축해야 했다. 따라서 구조는 

단순하게 만들되 디자인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집은 그러한 건축 철학을 그대로 

마호가니 벽면 때문에 실내가 다소 어

둡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둥과 들보를 노출하는 포스트 앤 빔 

공법의 핵심인 탁 트인 구조의 거실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대형 통유

리창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 

거실의 거대한 벽난로 주변 천장은 아

치형으로 높게 솟아 있으며, 이 높고 솟

은 천장 부위에는 채광용 천창이 달려 

있어 추가적인 빛을 안으로 끌어들인다. 

천장 최고 높이는 약 3.5미터에 달한다. 

그 결과 비교적 작은 크기의 집임에도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내는데, 이는 

홀링스워스를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한 

대표적인 건축적 특징 중 하나다.

이 주택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259

만 9,000 달러에 매물로 나왔다. 1950년

대 노스 밴쿠버 엘돈 크릭 파크 상부 언

덕에 조성된 주거 단지인 '선셋 가든스'

에 가장 먼저 들어선 주택 중 하나이기

도 하다. 로드니에 따르면 당시 이 단지

웨스트코스트 모던(West  Coa s t 

Modern) 건축 양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동산 중개인 트렌트 로드니는 매물로 

나온 특별한 주택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단순한 주소 대신 건축물의 특징을 살

린 이름을 붙이곤 한다. 그렇게 유명 건

축가 프레드 홀링스워스가 설계한 노스 

밴쿠버의 1952년 주택도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이제 이 집은 단순한 ‘선셋 블러

바드 4065번지’가 아니라 ‘마호가니 하

우스(Mahogany House)’로 불린다.

이 같은 이름이 붙은 이유는 목재 가공 

회사를 운영하던 첫 집주인의 요청으로 

집안 모든 벽면을 마호가니 합판 패널

로 마감했기 때문이다. 지어진 지 75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이 집은 거의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마호가니 패널은 단 한 번도 칠을 하

지 않았음에도 오리지널의 진한 적갈색

을 그대로 간직한 채 놀라울 정도로 훌

륭한 보존 상태를 자랑한다.

노스 밴쿠버의 명물 ‘마호가니 하우스’ 매물로

프레드 홀링스워스 설계
웨스트코스트 모던 양식의 대표 주택

jmackie@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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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택 이송은 심각한 주택난을 겪

고 있는 올드 마셋 원주민 마을에 단비

가 될 전망이다.

올드 마셋 마을 의회의 도널드 에드가

스 추장은 "마을 등록 회원 4,500명 중 

거주지 부족으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

는 인원이 많다"며 "내년 봄 연방 원주민 

서비스부의 지원으로 101개 주거 부지가 

새로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택 

유치가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반겼다.

‘어반 하이다스’ 노래단이 22일 코퀴틀람에서 새롭게 단장된 주택 두 채 앞에서 공연하고 있다. 이 주택들은 이번 주 바지선에 
실려 해안을 따라 하이다과이의 올드 매셋으로 운송될 예정이다.

지는 개발사 '앤섬 프로퍼티스'가 11채의 

주택을 매입해 440세대 규모의 6층 임대 

아파트 3동을 지을 예정이었던 곳이다.

루이스 대표는 1년 전 개발사 측에 주

택 이전 제안을 건넸고, 개발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도로 전선이나 고가도로 

통과가 가능한 높이의 단층 주택 2채

를 엄선해 이전에 성공했다. 올드 마셋

에 도착한 주택들은 1층 지하 기반 공

사 위에 얹어져 최종적으로 3세대 가구

가 거주할 수 있는 '트리플렉스'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국가를 부르며 이전을 축하했다.

그동안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해 

오지나 원주민 커뮤니티로 이전시키는 

사업을 해온 루이스 대표는 이번 프로젝

트에 '현지 사전 리모델링'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외딴 오지 커뮤니티에

서는 전기 공사나 창호 교체 등을 진행

하려 해도 홈디포 같은 자재상이나 전

문 기술자, 시공업체를 구하기 힘들어 비

용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루이스 대표는 "인력과 자재 수급이 원

활한 코퀴틀람 현지에서 주택의 외벽

과 창호, 금속 지붕을 교체해 현대적으

로 개 보수했다"며 "이동 후 즉시 입주

할 수 있는 완성형 제품 형태로 전달하

는 것이 훨씬 비용 효율적"이라고 설명

했다.

이번에 이전되는 주택들은 코퀴틀

람 아피안 웨이 500번지에 위치해 있던 

1950~60년대 단층 주택들이다. 해당 부

재개발로 철거될 운명에 놓였던 멀쩡

한 주택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코

퀴틀람의 주택 3채가 대대적인 보수와 

리모델링을 거쳐 약 800㎞ 떨어진 하이

다과이의 올드 매셋으로 옮겨져 새로운 

보금자리로 사용된다.

철거해 폐기하는 대신 건물 자체를 통

째로 옮겨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주

택들은 코퀴틀람에서 보수 작업을 마친 

뒤 대형 바지선에 실려 BC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운송된다.

‘리뉴얼 디벨롭먼트’의 글린 루이스 대

표는 22일 코퀴틀람 현장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리모델링을 마친 단층 주택 2

채를 공개했다. 이 주택들은 다른 지역

에서 수거한 1채와 함께 프레이저 강으

로 이동된 후, 바지선에 실려 사흘간의 

항해 끝에 북부 해안의 하이다 과 올드 

마셋 마을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날 공개 행사에는 원주민 공연 팀인 '

어반 하이다스가 참석해 하이다 나선의 

코퀴틀람 주택 3채, 하이다과이로 ‘바다 건너 이사’

재개발로 철거될 주택 리모델링해 재활용
바지선 타고 올드 매셋으로 이동

jmackie@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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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언했다. 

이어 배심원단을 향해 “이번 재판에 제시

된 그 어떤 중대한 증거도 이 두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

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낮의 휴양지에서 벌어진 대낮 총격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번 사건은 검찰의 강력한 정황 증거 

제시로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배심원단의 최종 

평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구르심란 사호타와 탄비르 카크는 2022년 7월 24일 위슬러 선다이얼 호텔밖에서 발생한 2명 살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CCTV 영상에는 검찰이 사호타라고 지목한 총격범이 두 번째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달리의 DNA와 혈흔이 발견. ▲CCTV 

정밀 분석: 현장 영상의 프레임을 확대· 

분석한 결과, 범인들이 착용한 신발 밑

창과 의류의 세밀한 로고가 체포 당시 

피고인들의 복장과 정확히 일치. 

몽트리샤르 검사는 “총기 잔류물 하나

만으로는 전이 가능성 때문에 유죄를 단

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피해자의 피가 

묻은 의류와 CCTV 속 복장 일치성까지 

결합하면 정황은 명백해진다”며 “피고인

들이 선다이얼 호텔에서 잔혹한 총격을 

감행한 범인이라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

타(28)와 탄비르 카크(24). 당초 두 사

람 모두에게 2건의 1급 살인 혐의가 적

용됐으나,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통

해 두 사람에게 달리의 사망에 대한 1급 

살인 혐의를, 사호타에게는 길의 사망에 

대한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돈 몽트리샤르 담당 검사는 15명의 목

격자 및 법의학 전문가 진술, 그리고 사

건 현장 및 범인들의 도주 경로가 담긴 

영상 자료를 차례로 제시하며 압박 수

위를 높였다. 범인들은 범행 직후 차량

을 불태우고 도주했으나, 범행 37분 만

에 인근 스쿼미시 도로에서 검은색 크라

이슬러 차량을 타고 도주하던 중 경찰

에 전격 체포됐다.

검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크게 세 

가지다. ▲총기 잔류물: 차 안에 있던 5

명의 동승자 중 오직 두 피고인의 양손

과 얼굴에서만 총기 잔류물이 검출. ▲

피해자 DNA 및 혈흔: 체포 당시 두 사

람이 입고 있던 바지와 신발에서 숨진 

2022년 위슬러의 한 호텔 앞에서 발생

한 2명 살해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피

고인들을 범행과 연결한다고 주장하는 

혈흔과 DNA, 총기 관련 증거 등을 제

시하며 유죄 평결을 내려달라고 배심원

단에 요청했다. 23일 BC 대법원에서 열

린 최종 의견 진술에서 검찰은 피고인들

의 옷과 신발에서 나온 피해자의 혈흔

과 DNA, 그리고 과학적 증거들을 종합

할 때 이들이 범인임이 명백히 입증됐다

고 배심원단에 피력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7월 24일 한낮, 

위슬러의 선다이얼 호텔 정문 앞에서 발

생했다. 검은 옷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

린 범인들은 호텔을 나서던 메닌더 달리

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쓰러

진 피해자 위에 서서 확인 사격까지 가

하는 잔혹함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일

행이었던 사틴데라 길 역시 총탄에 맞아 

숨졌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구르심란 사호

“피해자 피 묻은 신발에 총기 잔류물까지”…

위슬러 호텔 앞 ‘2명 살해 사건’ 법정서 드러난 증거들
검찰, CCTV·혈흔·DNA 등 제시하며 피고인 2명 유죄 주장

kbolan@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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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C는 사고 피해자에게 첫 12주간 

무제한 진료를 지원한다고 강조하지만, 

관 씨는 이는 중상을 입지 않은 사람에

게만 해당할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나는 병원에만 9주 동안 입원해 

있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린지 윌킨스 

ICBC 대변인은 무과실 제도가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고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

다”며 “이 제도는 발전하도록 설계되었

으며, 이번 위원회 검토는 현장의 목소리

를 듣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

라고 밝혔다.

반면 BC주 손해보상 변호사협회는 성

명을 통해 무과실 제도가 “개인상해 사

건에서 사람이라는 요소를 제거해 버렸

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타인의 과실로 

부상을 입었다면 BC주 주민들은 정신

적 고통, 실제 소득 손실, 미래 벌이 능력 

상실, 합리적인 미래 간병비 등 실제 입

은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 뒤 마케팅 및 경영 컨설턴트로 일해 

온 관 씨는 증언에 앞서, BC주에서 지난 

5년간 무과실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성

과 지표가 전혀 수집되지 않았다는 사

실을 알고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서 피해자들이 “건강보다 재정을 우선시

하는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며, 무

과실 제도가 피해자에게 환자, 변호사, 

활동가, 행정가, 회계사 등 다중의 역할

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피해자들

은 차량보험법의 상세한 내용과 깊이를 

이해해 줄 대리인을 잃게 되었다는 설명

이다.

관 씨는 117페이지 분량의 규정집에 기

재된 부상 목록에 따라 보상 한도액을 

매기는 방식은 불합리하며 개인이 겪은 

상처와 경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담당 의사는 그가 죽

음의 고비를 넘겼으며 신체적· 정신적 흉

터가 남았다고 판단했음에도, ICBC의 

자체 기준상 그의 부상은 ‘파멸적 부상’

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했다. 대신 과실 유무와 관

계없이 ICBC가 피해자에게 직접 치료 및 

회복 혜택 비용을 지급한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무과실 제도 도입 

5년 이내에 차량보험법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 법적 의무

에 따라 의회가 구성했다. 주정부는 무

과실 제도 도입으로 법원 판결이나 소

송 전 합의 비용이 줄어들어 ICBC의 지

출이 줄었으며,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보험료 감면 혜택으로 이어졌다고 밝혔

다. 

ICBC 측은 올해 초 위원회 제출 자료

에서 과거 소송 중심 시스템은 보상 결

과가 불평등하고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법적 공방이 평균 3년에서 5년까지 길어

지고 합의금의 25~33%가 변호사 수임

료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서 10년간 근무

줄리아 관 씨의 삶이 한순간에 바뀐 지 

어느덧 2년 가까이 지났다. 리치몬드의 

웨스트민스터 하이웨이와 2번 로드 교

차로에서 그가 인도 아래로 발을 내딛

는 순간, 덤프트럭이 그를 치고 바퀴 아

래에 그를 밀어 넣었다. 

이 사고로 관 씨는 골반, 손목, 발, 갈

비뼈 8곳이 부러지고 콩팥과 지라 장기

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허벅지와 

복부에는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필요했다. 

집에는 남편과 어린 자녀가 기다리고 있

었지만, 관 씨는 중환자실에서 6일, 병원

에서 9주를 보내야 했으며 총 9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35세인 관 씨는 BC주의회 특별위원회

가 2021년 5월 도입된 ICBC의 ‘무과실 

보험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연 청문회에 

21일 첫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무과실 제도는 피해자가 치

료비, 소득 손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ICBC 무과실 보험, ‘건강보다 재정 우선’ 비판 목소리

사고 후 치료·보상 과정에서 어려움 호소
 BC주의회 특별위원회 본격 검토

slazaruk@post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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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선거를?” BC 조기총선에 지방정부 반발

  10월 17일 지방선거 일주일 뒤 주총선
“지역 현안 묻히고 유권자 혼란·표심 분산” 우려

거 사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은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그 어떤 가능

성도 배제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덧붙

였다. 맥이원 시장은 “주도로 진출하는 

것이 개인적인 야망은 아니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 아니겠나”라며,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정당의 제안이 있다

면 주총선 출마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

급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당이 

맞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NDP 소속 전 주의원이었던 헨리 

야오 역시 리치먼드 시장 출마 서류를 

제출했다가 지난주 사퇴했다. 야오는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사퇴 시한을 넘긴 지방선거 

후보들은 오는 10월 17일 투표용지에 

그대로 이름이 올라간다. 하지만 이들 

역시 원한다면 주총선에 출마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은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22일  “주총

선과 지방선거는 서로 다른 법률에 의

해 규제되는 별개의 선거”라며 “ 따라서 

한 인물이 두 선거 모두에 출마하는 것

을 막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

만 “주목할 점은 주의원이 지방정부 공

직을 겸직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다. 만

약 두 선거에서 모두 당선될 경우, 주총

선 이후 주의원으로 최종 승인되는 즉

시 지방정부 의석은 상실된다”고 명확히 

했다.

한편, 밴쿠버 등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지방 정당들과 주 정당들 사이에 소속 

당원이 겹치는 경우는 많지만, 법적으로 

지방 정당과 주 정당 간의 공조는 엄격

히 제한된다. 이는 심지어 정당명을 공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밴쿠버 녹색당의 닉 포펠 사무총장은 

대중의 오해와 달리 BC 녹색당과 밴쿠

버 녹색당은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조

직”이라며 공동 기금 모금 등은 법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버나비 정치의 주축인 버나비시민연합

(BCA)의 경우, 당원 가입 조건으로 BC 

NDP 당원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

에도 선거 자원이나 비용을 공유할 수

는 없다. BCA 소속으로 올해 3선 시의

원에 도전하는 조 키슬리는 “엄격한 분

리 원칙이 적용되어 두 선거를 혼용할 

수 없다. 한 유세원이 나와서 두 개의 서

로 다른 선거를 위해 동시에 가구 방문

을 하는 것조차 금지된다”고 전했다.

“큰 충격” 이다고 털어놓았다.

“지역 사회가 중대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오롯이 지

역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선거기간을 

누릴 자격이 있다. 하지만 주 총선의 소

음이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을 훔쳐 가

면서 선거가 겹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유권자 투표율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

다.”고 지적했다.

밴쿠버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켄 심 시장과 ABC 밴쿠버는 지방선거

와 주총선이 겹치면 주택·공공안전·중

독 및 정신건강 등 밴쿠버의 핵심 현안

에 대한 논의가 주정부 선거에 밀릴 수 

있다며 선거 시기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조기총선 여러 난제 안겨

BC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발표된 이번 조기총

선은 그동안 지역 정치가나 후보들이 접

해보지 못한 여러 난제들을 던져주고 있

다. 지난주 UBCM 현장에서도 정치인과 

선거 캠페인 관계자, 언론 사이에서 이 

문제가 단연 최대 화두였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지방선거 

후보들이 갑작스럽게 출마 경로를 틀

어 주총선에 나설지 여부였다. BC주 내 

160개 지방정부의 시장, 시의원, 교육위

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9월 11

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쳐야 했으며, 이

후 9월 18일까지 후보 사퇴가 가능했

다. 실제로 지난주 주 전역에서 일부 후

보들이 출마를 철회하기도 했다.

앤모어의 장기 집권 시장이자 메트로 

밴쿠버 부의장인 존 맥이원은 후보 등

록을 마쳤다가 지난주 전격 사퇴했다. 

맥이원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강한 권유

로 서류를 냈으나 4선 도전 여부를 놓

고 고민하던 중, 9월 11일 마감 이후에

도 충분한 수의 시의원 후보가 출마한 

것을 보고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 총선 가능성이 자신의 지방선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이 조기총선을 

전격 발표한 뒤, BC 전역의 지방정부 정

치인들 사이에서 우려와 반발이 확산하

고 있다. 특히 이미 지방선거 운동이 시

작된 상황에서 주총선까지 겹치면서 지

역 현안이 묻히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분

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C 지방선거는 10월 17일, 주총선은 

불과 일주일 뒤인 10월 24일 치러진다. 

선거관리위원회BC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미 9월 19일 시

작됐다.

조기총선 가능성이 제기될 때부터 지

방정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

다. 당시 BC지방자치단체연합(UBCM) 

회장이었던 코리 램지는 지방선거가 BC 

전역 188개 지역사회에서 3,500명 이상의 

후보가 참여하는 대규모 선거라며, 주

총선이 겹치면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들

의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램지는 특히 지방선거와 주총선의 선

거 주기가 애초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설

계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과 개

발, 도로, 치안, 재산세 등 주민 생활

과 직접 연결된 지역 현안들이 주정부 

선거 이슈에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UBCM에서는 조기총선 가능성이 거론되

던 지난주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주

총선을 미뤄달라는 긴급 결의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다.

프린스 조지 시의 코리 램지 시의원은 

22일 당일 BC주 각지의 지방 정치인들

이 모인 단체 대화방이 좌절과 우려의 

메시지로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전했다. 

그녀에 따르면 당시 대화방의 반응은 

“지금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

을 수 없다”, “토할 것 같다”는 식의 격

한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지난주까지 UBCM 회장을 맡아 컨퍼

런스를 주관했던 램지 시의원은 소문이 

파다했던 터라 이번 총선 발표가 아주 

뜻밖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과 

다른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는 여전히 

써리를 비롯한 BC주 지방선거 출마 후보가 이번에 발표된 주총선에도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지
방선거와 주총선 일정이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잡히면서 후보들의 중복 출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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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37-6506
james5706@gmail.com
이창호 리얼터
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CCIM) Candidate, 
Greater Vancouver Commercial Full Member 
Commercial Property Manager 라이센스, Residential Realtor  

상업용 부동산 / 부동산 매니지 먼트 / 주택 부동산

(JAMES C. LEE  PREC/M.B.A)

- Commercial Property Management 라이센스를 보유한  
   영어/한국어를 구사하는 Bilingual  커머셜  Property Manager가 
   Client의 상업용 몰/빌딩 Management 해 드립니다.

- 제휴업체: HVAC, Garbage Removal, Parking Lot Maintenance 
   & Landscape, Electric & Plumbing, Roof maintenance, 
   Snow Removal, Security Patrol 등 상가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캐너디언 
   회사들과 협업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업용 몰/빌딩/부동산 매니지먼트 팀

상가/빌딩 구매, 관리, 매도에 이르는 총체적이고 일괄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전화주시면, 

만나뵙고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traUrban Eagle Ridge 산업용 창고 단지 특, 장점:  현대적인 디자인

1. 26 Foot 높은 천정고 다양한 선반 설치 가능 및 적재공간 최대 허용

2. 두개의 창고형 10’ X 12’ Grade level bay doors로 편리한 화물 입출입

3. 콘크리트 사전 건설된 중층(mezzanine)을 활용한 편리한 사무실

4. 각 유닛별로 제공되는 HVAC, 자유로운 운영의 냉난방 완비, Skylights

5. 화장실 1층 완비, ESFR sprinklers로 인한 화재에 대한 대비

6. 최대 200 amp/600 volt, 3-phase Electrical service

2660 Barnet Hwy, Coquitlam                                      $1,868,250

프리미엄 Quality Strata 

& Warehouse 사전 분양:

입주 2025년 봄

•2,491 SF 사이즈(1층 Warehouse 

1,750 SF, Mezzanine 741 SF)

이 외 다양한 사이즈, 가격대

Warehouse Pre-Sale

$2,460,00033780 ESSENDENE AVENUE - HISTORIC DOWNTOWN ABBOTSFORD

◆ OFFERING HIGHLIGHTS
Net Income(NOI): $112,847 Cap. Rate: 4.60%
Strategic Location Hook: Positioned in the absolute heart of Historic 
Downtown Abbotsford's premier walkable boutique district.
Unbeatable Equity Valuation: Offered at a blockbuster entry metric priced 
an incredible $563,000 below the official 2026 BC Assessment value!
100% Stabilized Performance: Fully tenanted by an established local 
business ecosystem (The Polly Fox Bakery, Ornae & Spirit HAIR SHOP, and 
Memento Mori Studios).

◆ BUILDING FEATURES
Premium Turnkey Asset: Beautiful freestanding character brick exterior 
featuring high-end boutique interior tenant improvements with zero 
deferred maintenance.
Independent Utilities Footprint: Equipped with 3 separate, dedicated 
rooftop HVAC units (RTUs) for hands-off, individual tenant climate control.
Coveted Parking : Includes 3 designated, rear parking stalls―a highly 
valuable lease-stabilizing asset in the historic core.

NEW

- 로케이션: 6번가 뉴웨스트 핵심 상권 (6th Street & 3rd Avenue)
- 빌딩 사이즈:2개 건물, 19,600SF Leasable Space, 총 7개 상가/오피스 유닛
- 도보 및 차량 유동인구 많은 중요한 SIXTH Street 선상 건물, Stabilized Net Income 순수익 
  $470,000/년,  Cap. Rate: 3.6%의 현재 좋은 순소득 있으면, 좋은 위치로 고급스러운 Queens Park 
  지역으로  Re-Development Potentials   많은 상가 건물

$13,000,000뉴웨스트민스터 Commercials 상업용건물

EXCLUSIVE 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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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교정 & 
마일스톤 통증클리닉

Ki Sung Oh. Ph D, DOMP

Lina Hong, R.Ac. R.TCM,P, DOMP

진료과목 : 교통사고 후유증, 두통, 안면마비, 턱관절장애, 목디스크, 오십견, 어깨 관절염, 
수근관증후근, 급성요통, 척추디스크, 좌골신경통, 슬관절염, 하지불안증후군 등  

Acupuncture & Osteopath 치료 시
각종 보험, MSP, ICBC 혜택 가능

 www.milestoneclinic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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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구 증가 ‘급브레이크’…80년 만에 최저”

치치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통계 수정으로 

캐나다 인구가 전면적인 순감소로 돌아서지는 않았

음이 확인되었지만, 현재의 극도로 낮은 인구 성장률

은 주택 시장 거래량 감소, 소비자 지출 위축, 단기 잠

재 경제 성장률 하락 등 심각한 여파를 불러올 수 있

다”고 경고했다.

CIBC 은행의 벤자민 탈 이코노미스트 역시 통계 수

정 결과에 대해 “기존 집계에서 비영주권자들이 실제

보다 더 많이 국외로 떠난 것으로 오인되었던 오차가 

바로잡힌 것”이라며 예상했던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캐나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재 캐나다 인구의 중위 연령은 40.9세, 평균 

연령은 42.1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노스웨스트 준

주와 누나붓 준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주 및 유콘 

준주에서 영주권 취득을 통한 신규 이민자 유입이 전

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캐나다의 인구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며 약 8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캐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년간 캐나다 인구

는 18만9,42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였던 1944~45년 약 12만

6,000명 증가 이후 가장 적은 연간 증가폭이다. 비율

로 따지면 지난 1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불과 0.5%에 

머물렀다. 이는 1915~1916년(0.3%) 이후 가장 낮은 수

치로, 2026년 7월 1일 기준 캐나다의 추정 총인구는 

약 4,180만 명을 기록했다.

불과 2022~2024년만 해도 팬데믹 이후 심각해진 국

경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적극 수용했던 이례적인 고

성장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및 이민 수용 축소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인

구 증가세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통계청은 

“2020년 이후 발생한 인구 성장률의 급격한 변동은 

사실상 대부분 국제 이주 수치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고 지적했다.

통계 수정과 비영주권자 감소 실태

한편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1일 사

이에 인구가 약 5만 5,000명 감소했다는 기존의 분

기별 집계를 약 1,300명 증가로 하향 수정했다. 캐나

다 통계청 대변인 스테이시 홀먼은 9월 연례 검토 과

정에서 체류 비자 연장 신청 건수와 해당 신청건의 처

리 소요 시간이 늘어난 점을 보완·반영하여 데이터를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홀먼 대변인은 

“이러한 통계 수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전반의 인구 

성장 둔화라는 거시적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했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 임시 외국인 근로자, 난

민 신청자 등을 포함한 ‘비영주권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 4,614명 감소하여 현재 총 277만 명을 기록 중

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6.7% 수준이다. 연방정부는 

과열된 주택 시장과 공공서비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비중을 조만간 전체 인구의 5% 수준까지 대폭 낮

추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통계청은 “이번 비영주권자 감소폭은 관련 비교 통

계 작성이 시작된 1971/1972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 

규모”라며, 특히 유학 비자 단독 보유자(-140,827명)

와 취업·유학 비자 겸용 보유자(-81,163명)의 감소세

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 변화와 정책 기조에 대해 경제 전문가

들의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BMO은행의 로버트 카브

캐나다 인구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8만9,425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944~45년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인구 증가폭이다.캐나다 인구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8만9,425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944~45년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인구 증가폭이다.

팬데믹 이후 급증세 급격히 둔화
1년간 18만9,425명 증가에 그쳐

 근로자 50% “실직 시 두 달 내 통장 잔고 바닥”
고물가·유가 상승에 체감 금융 안전망 약화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도 재정적 불안감을 느끼는 정

도에 차이를 보였다. 대서양 연안 주 응

답자의 약 64%와 알버타주 응답자의 

62%가 1년 전보다 재정적으로 불안해졌

다고 답한 반면, BC주와 온타리오주는 

각각 49%, 사스캐처원주 48%, 매니토바

주 46%, 퀘벡주는 38%로 조사됐다.

얀척 오렉시는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의 경우 타 주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편

이며, 알버타주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의

존도가 높아 고용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알버타 주민들은 

캐나다 내 타지역 가구에 비해 차량 소유 

비율이 높고 부채 부담이 커, 비상시를 

대비한 저축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

다고 분석했다.

요금, 교통비 등 생필품 물가 상승을 재정

적 불안감이 커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세대별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Z세

대 직장인의 30%가 1년 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한 반면, 밀레니

얼 세대는 16%, X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는 

각각 14%에 그쳤다.  그러나 실직 후 6개월 

이상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Z세대 직장인의 경우 29%에 불과한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얀척 오렉시는 Z세대 직장인 비율이 더 높

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내 집 마련 비용이나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큰 밀레니얼 세대에 비

해 상대적으로 고정 지출이 적기 때문이라

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캐나다의 청년 실업

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미취업자까지 조

사 대상에 포함했다면 세대 간 결과가 크게 

3명 중 1명 이상이 실직 시 두 달 이상 생활

비를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고소득 가구

일수록 모기지나 자동차 할부금 등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얀척 오렉시는 “억대 연봉을 받더라도 그만

큼 라이프스타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비

쌀 수밖에 없다”며 “오늘날의 10만 달러는 

20년 전 10만 달러와 같은 구매력을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관세 인상과 인플레이

션이 캐나다인들의 일상 물가를 올려놓았다

고 지적했다. 캐나다통계청의 최신 인플레이

션 데이터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는 전

년 동월 대비 3% 상승했으며, 휘발유 가격

은 무려 23% 가까이 급등했다.

응답자의 4분의 1 가까이는 주거비, 부채 상

환, 소득 감소나 불확실성보다 식료품, 공공

비영리 신용 상담 및 금융 교육기관 ‘머

니 멘토스’가 여론조사 기관 앵거스 리

드와 함께 실시해 발표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 

가 1년 전보다 재정적으로 불안함을 느

끼고 있으며, 47%는 실직 후 두 달 이상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 멘토스의 CEO 스테이시 얀척 오렉

시는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자산 상

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

으며, 최선의 재정적 삶을 누리지 못하

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팬데믹 이후 생활비 부담이 

가계 예산을 집어삼키면서 상황이 더 악

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 소

득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 가구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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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연소 분야 전

문가인 머레이 톰슨은 "캐나다에서는 차 2,500대 중 1

대꼴로 화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 

전체로 합산하면 연간 1만 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

는 셈이며, 이는 상당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신고된 1,140건의 화재 중 현대차는 168건을 차지해 

해당 기간 전체 사고의 약 15%를 기록했다.  

한편  2023년 현대차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잠

재적 잠금방지브레이크시스템(ABS) 결함과 관련해 

캐나다에서 32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 했다. 펠티에 

씨의 산타페는 해당 리콜 대상은 아니었으나, 다른 

두 건의 리콜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엔진 파손 징후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노킹 감지 시스템(KSDS)을 장착했고, 3년 

뒤에는 "차량이 정지해 있고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도" 

화재 위험이 있다는 제조사 경고에 따라 추가 정비를 

받았다.

톰슨 교수는 제조사가 차량의 전체 수명 기간 동안 

안전한 운행을 책임져야 하지만, 명의 변경이 일어날 

경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소

유권 변화를 더욱 명확히 추적해 현재 소유자와 제조

사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

안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리콜 제도 전반의 목적이

다. 정부 역시 정보를 추적·수집하고, 때로는 리콜을 

요청하거나 제조사가 대응해야 할 문제를 시정하도

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교통부는 현대차 부품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를 진

행했으며, 이 중 다수가 안전 리콜로 이어졌다. 교통

부는 현재 2019년형~2023년형 산타페 모델의 트레일

러 조명 모듈을 조사 중이며, 신고된 화재 2건이 해당 

부품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보상 절차

펠티에 씨의 보험사는 화재 발생 전 차량 평가액인 

약 2만 2,000달러와 함께 한 달간의 렌터카 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나 본인 추산에 따르면, 차량에 보관 

중이던 에어팟, 안경 여러 개, 운동복, 반려견 용품 등 

5,000달러가 넘는 개인 소지품 피해를 입었다. 차량이 

불탈 당시 안에 들어있던 다수의 의상과 소품, 화장

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펠티에 씨는 "이 일로 벼락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

다. 단지 차량 수리를 위해 키를 넘겨주었을 때보다 

손해를 보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토론토 북부 고속도로에서 제이슨 펠티에 

씨의 현대 산타페 차량에 불이 났다. 화재 원인 조사

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차량은 폐차 처리되었다.

가슴 쓸어 내리는 차량 화재 사고를 겪은 지 석 달

이 지났지만, 제이슨 펠티에 씨는 여전히 자동차 제조

사인 현대 차의 명확한 답변과 추가 보상을 기다리

고 있다.

지난 6월 9일 출근길 아침, 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인 펠티에 씨는 토론토 북부의 혼잡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신의 산타페 차량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구치는 것을 목격했다. 보닛 너머로 짙은 검은 연기

와 화염이 치솟았고, 엔진과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

지 않았다.

펠티에 씨는 "아침 출근길 401번 고속도로에서 5개 

차로를 질러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처음에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애를 먹다가 겨우 탈출할 수 있

었다고 전했다. 그는 "차에서 내린 지 20초 만에 폭발

이 일어났다. 차량 앞부분 전체가 날아갔다"고 회상

했다.

펠티에 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점은 화재 발생 바

로 전날 SUV 차량을 대리점 서비스 센터에 맡겼었다

는 사실이다. 그는 실린더 블록과 헤드 사이에서 압력

을 유지하고 냉각수와 오일의 혼합을 막아주는 핵심 

부품인 헤드 가스켓을 교체했다. 그는 대리점을 나

온 직후 무언가 타는 냄새를 맡았으나, 정비 후 남은 

잔여물 때문일 수 있다는 정비팀장의 말을 듣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보닛에서 옅은 연기가 나는 것에 대해 우

려해야 하는지 정비 팀장에게 문자로 문의했다.

화재 발생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그의 차량 터치 

스크린에 엔진 제어 시스템의 "상태 이상 가능성"을 

알리며 "전체 시스템 점검"을 권장하는 경고 메시지가 

떠올랐다. 펠티에 씨는 추가 문자를 보냈으나, 엔진에 

불길이 솟구칠 때까지 정비팀장의 답장은 오지 않았

다.

그는 "사고 이후 그들이 연락해 온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현대 캐나다 측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으나, CBC 

뉴스에 보내온 이메일 성명을 통해 안전이 자사의 "최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기업 홍보 담당 선임 매니저 

니티시 비소노트는 "본 건과 관련된 정황에 대해 여전

히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입장

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대리점의 조 하킴 총괄 매니저는 펠티에 씨에게 보

낸 이메일에서 현대 컨설팅 엔지니어링 측에 조사를 의

뢰해 보험사와 공동으로 화재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 캐나다 측은 회사에 접수된 다른 차량 

화재 사례나 최근 몇 년간 시행된 예방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 지난 10년

간 캐나다 교통부에 접수된 차량 화재 신고는 전 차

종을 통틀어 총 1,140건에 달했다. 다만 당국은 이들 

사고를 부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

므로 실제 건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PRESS 편집팀지난 6월 토론토 북부 고속도로에서 제이슨 펠티에 씨의 현대 산타페 차량에 불이 났다. 화재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차량은 폐차 처리되었다.

대리점 수리 직후 주행 중 차량 화염 휩싸여… 
지난 10년간 캐나다 교통당국에 현대차 화재 168건 신고

“정비 맡겼다가 고속도로서 불났다”“정비 맡겼다가 고속도로서 불났다”

현대 산타페 화재 논란현대 산타페 화재 논란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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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James)’는 2024년 8위에서 2025년

에는 10위 권 밖으로 밀려났다.

다운타운서 19세 남성 
얼굴 흉기 피습… 1명 체포
밴쿠버 경찰(VPD)이 그랜빌 스트리트

에서 19세 남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목

걸이를 빼앗은 혐의로 29세 남성을 체

포했다. 사건은 지난 8월 8일 오전 3시

20분께 그랜빌 스트리트 900블록에서 

발생했다.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에게 남성 2명이 접근해 목에 걸고 있던 

체인을 빼앗았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는 흉기에 얼굴을 베여 코끝에서 눈 아

래를 지나 눈썹까지 약 5인치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최근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에서 개럿 윌리엄 토머스(29)를 체포했

다. 그는 강도와 중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돼 보석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

며,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룸메이트 23차례 찔러 살해 
40대 남성 2급 살인 유죄
써리의 한 주택에서 룸메이트를 흉기

로 23차례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폴 

존 마틴(45)은 2023년 8월 27일 써리 

68번 애비뉴의 자택에서 말다툼을 벌

이다 룸메이트 롭 메모리(56)의 가슴과 

등 상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틴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매우 못

되게 굴었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고 

“잘못된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급 살인

은 자동 종신형이 선고된다. 

를 지켜오던 ‘올리비아’를 제치고 ‘샬럿

(Charlotte)’이 2025년 기준 캐나다에

서 가장 인기 있는 여아 이름 1위에 올

랐다. 하지만 두 이름 모두 수 년째 최

상위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 샬럿

은 2015년부터, 올리비아는 2007년부

터 계속해서 상위 3위권(Top 3) 내에 

이름을 올려왔다. 3위는 2024년에 이어 

‘에마(Emma)’가 자리를 지켰다.

2025년 캐나다 인기 아기 이름 순
위 (캐나다 통계청)

여아 이름 순위

1.샬럿 (Charlotte)

2.올리비아 (Olivia)

3.에마 (Emma)

4.소피아 (Sophia)

5.아멜리아 (Amelia)

6.소피아 (Sofia)

7.클로이 (Chloe) 

8.미아 (Mia)

9.릴리 (Lily)

10.노라 (Nora) 

남아 이름 순위

1.노아 (Noah) 

2.시어도어 (Theodore)

3.리암 (Liam)

4.레오(LEO)

5.윌리엄 (William)

6.올리버 (Oliver)

7.잭 (Jack) 

8.벤저민 (Benjamin)

9.헨리(Henry)

10루카스 (Lucas)

‘노아(Noah)’는 2005년 남아 이름 톱 

10에 처음 진입한 이후 단 한 번도 자

리를 빼앗기지 않고, 5년 연속 캐나다 

최고 인기 남아 이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오랫동안 상위권을 지키던 ‘제임

사고 현장을 목격한 조슈아 씨는 “차

량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로 찌그러져 있었고 심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며, “시민들이 망치로 

창문을 깨고 화재를 진압하는 등 사투

를 벌였으나 뒷 좌석 탑승자들을 구하

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현장 사고 제보: 604-

526-9744 / 사건 번호: 2026-3201

캐나다 아기 이름의 왕좌가 바뀌었다!
‘올리비아’ 밀어낸 ‘샬럿’, 
 남아는 ‘노아’ 
오랫동안 캐나다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아 이름으로 왕좌를 지켜온 ‘올리비

아(Olivia)’가 마침내 1위 자리에서 내

려왔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

에 따르면, 2015년부터 9년 연속 1위

23일 아침, 버나비 1번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픽업트럭과 우버 차량이 정면충

돌 하면서 탑승객 2명이 안타깝게 목

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번 사고의 원인으로 음주운전을 지목

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버나비RCMP에 따르면 사고는 자정 

12시 30분 직전, 1번 고속도로 서행 차

선에서 발생했다.  32세 남성이 몰던 픽

업트럭이 역주행 하다 마주 오던 우버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 사고로 

세단 뒷좌석에 타고 있던  34세 여성과 

32세 남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우

버 운전자(50)와 트럭 운전자는 부상

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

다. 역주행을 한 픽업트럭 운전자는 현

장에서 체포되어 연행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석방되었다.

버나비 1번 고속도로 역주행 참사

우버 승객 2명 사망·음주운전 의혹

선수 육성과 훈련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수영 종목 국가단체인 Swimming 

Canada도 캐나다 전역에서 50m 수영

장이 잇따라 사라지는 상황이 엘리트 

논란의 핵심은 새 아쿠아틱센터에 기

존과 같은 50m 규격 수영장이 들어서

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 시설에는 25m 

수영장을 비롯해 별도의 다이빙 풀, 레

저 풀, 온수 욕조와 사우나, 확장된 피

트니스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부 수영 이용자와 시민단체는 25m 

풀만으로는 훈련과 경기 수요를 충족

하기 어렵다며 계획 변경을 요구해왔다. 

기존 시설 철거 이후 밴쿠버에서 50m 

수영장을 갖춘 곳은 힐크레스트 커뮤

니티센터가 유일하게 된다.

밴쿠버 웨스트엔드의 밴쿠버 아쿠아

틱센터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BC 대법원이 기

존 센터 철거와 재건축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법적 이의를 기각하면서 밴

쿠버시의 재건축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

된다.

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내부 철

거와 현장 정비 작업을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건물 전체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52년 된 기존 수영장은 지난 

6월 말부터 폐쇄된 상태다.

밴쿠버 아쿠아틱센터, 10월 1일부터 철거 시작

J.J. ADAMS

EXPRESS 편집팀

TIDBITS

52년 된 수영장 역사 속으로… 이용자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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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90세, 오늘도 산을 오른다90세, 오늘도 산을 오른다

lee.roh2010@gmail.com

jnjkorea2010@gmail.com

교육·유통·공연·대회 기획

778-870-6977 / 778-870-8708

리앤로 엔터프라이즈

4921 Main st. vancouver (Main st과 E 33rd Ave) 
778.387.8819

www.newwestcollision.ca
오토 바디샵

고교 내신 및 대학 진학 전문

 207-2922 Glen Dr. Coquitlam  /    778-952-0335

아티산 틀니 클리닉
  604.564.3226

 

#902-805 West Broadway, 
Vancouver BC
Broadway Centre 9층 902호

화  -   금 10am-6pm
토요일  10am-3pm
일요일 & Holiday : Closed

진료시간

의치사 강 해 찬 (Steve Kang)

캐나다 전역 및 한국배송 가능

604.551.5778

ICBC FREE
RMT · 침 (Acupuncture)

www.kim-acupuncture.com

#510-329 North Rd. Coquitlam(한인빌리지 내 한아름마트 앞)
월요일 - 토요일 10시am~6시pm

사랑하는 분들에게 건강과 면역 

효도를 선물하세요.

70년 전통의 려공진단을 선물하세요.

면역력 증강 클리닉 

공진단 

홍삼 엑기스 (100%)

MSP, 직장의료보험, 

여행자보험 커버

좋아서!
쉬워서!
스스로!

604-939-MATH(6284)www.jeilearning.com

제 814호 ● 2026년 9월 25일  #206-1046 Austin Ave, Coquitlam, BC, V3K 3P3 , 광고문의: 604-317-1359

미소드림�한의원미소드림�한의원

604.931.4159 439-B Blue Mountain St,    

통증 치료/ 소화기계/ 부인과 치료
남성질환 치료/ 보약

 

캐나다 회계"세무
since 2002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s

정·석 합동공인회계법인

정상훈 
MBA, CPA, CGA

석윤구 
CPA, CGA

#101-8557 Government Street Burnaby BC V3N 4S9     E-mail : jscpa522@gmail.com
Tel 604.875.6650    Fax 604.875.8702vancouver 

couples

말벗, 길벗
한 번뿐인 인생길에 의지할 수 있는, 

이성친구를 만나보세요.

778-872-7080

이 자리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그라우스 그라인드 1만 번… 로저 소베인의 멈추지 않는 도전그라우스 그라인드 1만 번… 로저 소베인의 멈추지 않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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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5723

페이스북: parancanada 
블로그: parancanada

인스타그램: parantours
카카오톡: 파란여행TALK 

‘파란여행’ SNS 채널

‘파란여행’ 캐나다본사 쉽고 빠른 카톡상담

+1-855-507-7767
한국에서 걸때: 070-7752-1311      

홈페이지: www.parantours.com 이메일: info@parantours.com
[명시된 여행상품 가격은 TAX 포함 가격이며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비용 없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좋은여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통계기간 : 2025년01월01일 ~ 12월 31일
*통계기준 : 토론토에서 출발한 여행상품의 시장점유율 기준

98.79% 1.21%

기타업체 모음
(a사+b사+c사)

2025년 여행상품 시장점유율

올드퀘벡&몬트리올 다운타운 초특급 호텔 숙박! 다운타운에서 숙박을 해야 퀘벡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급)
   또는 ‘르네상스’ 호텔(급)

토론토
‘크라운 프라자’호텔(급)
2021년 4,200만 달러(420억원)  규모의 완전한 
리노베이션을 거쳐신규시설로 업그레이드
공항 무료 셔틀 버스 제공!
수영장/피트니스 등 편의시설 완비

‘힐튼퀘벡‘ 2020년 7,000만달러(700억원)규모의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또는 ‘팔라스로얄’호텔(급)

2박내내 완벽하게! 호텔의 위치 & 규모 & 수준 - 이보다 더 좋을수는 없습니다!!

몬트리올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한 초 특급 호텔 올드 퀘벡 다운타운에 위치한 초 특급 호텔 

퀘벡여행의 대명사 ‘파란퀘벡’
‘파란퀘벡’이 퀘벡여행의 대명사인 이유!

‘파란여행’은 ‘좋은여행’을 위해 늘 노력합니다.
배웅&마중 서비스 도입
업계최초 강제쇼핑 없는 ‘순수관광’ 시작

2007

2008

2009

업계최초 퀘벡 다운타운 초특급 호텔 숙박 실현
과감한 투자 및 어려운 작업과정을 거쳐 퀘벡여행의 핵심지역인
올드퀘벡 다운타운 숙박 시작! 

2011

2013

과감한 투자 및 어려운 작업과정을 거쳐 몬트리올 다운타운 숙박 시작!
몬트리올 다운타운 1박 + 올드퀘벡 다운타운 1박으로
완벽한 ‘퀘벡 2박3일’ 여행 일정 완성!

룸조인 보장제 시작 -혼자 여행해도 싱글비 NO!
업계최초 몬트리올 다운타운 초특급 호텔 숙박 실현 

버스 무료 Wi-Fi 서비스 시작

아이스와인 증정 시작

여행업체들의 광고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현실을 알면 ‘파란여행’입니다.

캐나다 동부 여행업체 비교

운
영
방
식

업체

구분
기타업체 (O사)

회사형태 토론토본사 벤쿠버 업체의
토론토 지사

오피스 4곳  운영 1곳

직원규모 50명 규모 1명

시장점유율
98.79% 1.21%

토론토에서 대형버스로 출발하는 여행상품의 시장점유율 기준입니다. 
(통계기간 2025년 01월~12월)

캐나다동부 주요 여행상품 시장점유율

95%
100% 0%

5%

100% 0%

*통계기준: 대형버스 출발 기준    *통계기간: 2025년 01월~2025년12월

퀘벡(캐나다동부)

구분
업체명

PEI&대서양일주

아가와단풍기차
+증기유람선

기타업체 모음

토론토에서 출발하는 캐나다동부(토론토, 나이아가라, 몬트리올, 퀘벡 등)와
미국동부(뉴욕, 워싱턴, 보스턴, 시카고 등)여행은

캐나다 최대규모이며, 토론토가 본사인
‘파란여행’이 정답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퀘벡 여행객 10명 중 9명이

‘파란여행’을 선택하는 이유!

소규모 호텔

노후 차량

1명+ 프리랜서

기타업체
업체

비교

호텔

차량

가이드

5% 미만

초특급 호텔

최신형 차량

18명

95% 이상

올드퀘벡 & 몬트리올 
다운타운 한복판 위치

대형 버스회사의 
전문 관리를 받는 신차

토론토에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캐나다  한인  업계  중  

‘최다  대형 버스 보유’ 라고
눈속임  광고를  하는  

벤쿠버  업체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근성 낮음, 부대시설 부족

점유율*

* 통계기간: 2011년 01월~ 2025년 12월 (여행사 이용 고객 기준) 

확인 필수!

식사 일체 불포함
식사

캐나다동부 4박5일
$255 상당 포함

퀘벡 2박3일
$165 상당 포함

5회 9회

        시장점유율 95%이상! (지난 15년간 매년 90%이상)
         ‘파란'을 통해 ‘퀘벡’여행을 하신 145,000(14만 5천)여 
        고객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비된 최상의 일정!!
        몬트리올과 올드퀘벡에서 다운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초특급호텔 사용으로 저녁시간 100% 활용!
       최신형 56인승 디럭스코치 버스
       (버스 내 무료WiFi)(퀘벡3일구간)
      '강제쇼핑'이 없는 '순수관광'일정!
      세계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퀘벡여행 전문가이드 팀

1

2

3

4

5

‘파란’독점 계약호텔!
‘파란’독점 계약호텔!

18년 연속 모객 1위, 만족도 1위
캐나다동부에서 출발하는 여행(퀘벡, PEI, 뉴욕, 워싱턴)은
출발지(토론토)가 본사인 ‘파란여행’이 정답입니다.
‘파란여행’은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으며, 캐나다 동부지역 여행안내의 
시장점유율 98.79%(지난 15년간 매년 90%이상)를 담당하는 독보적 위치의 여행서비스 업체입니다.  
전문 상담직원 30명을 포함한 총 50여명의 직원이 함께하는 캐나다 최대 규모 한인 여행사 입니다.
(동부에 위치한 15개 이상의 여행사 직원수를 모두 합한 수보다 많은 규모 입니다.)

전 객실 무료 Wi-Fi 제공 전 객실 무료 Wi-Fi 제공 전 객실 무료 Wi-Fi 제공

몬트리올의 다운타운중에서도 번화가에 위치하여 
충분한 자유관광을 하기에 최적. 규모와 각종 
편의시설 또한 최고급 

올드퀘벡 다운타운에 위치하여, 도보로 관광 명소까지 이동할 수 있어 
퀘벡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사우나/피트니스 등 편의시설 완비

09월
10월
11월

매주 화요일, 금요일 + 28(월)
매주 화요일, 금요일 + 01(목),03(토),05(월),08(목),10(토),12(월)
06(금),13(금),20(금),27(금)

출
발
일

퀘벡
올드퀘벡&몬트리올 다운타운 숙박사용호텔

몬트리올

올드퀘벡

토론토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급) 또는 
‘르네상스’ 호텔 (급)
다운타운 초특급 ‘힐튼퀘벡’ 또는 
‘팔라스로얄’호텔(급)
‘크라운 프라자’호텔(급)

올드퀘벡&몬트리올 다운타운 숙박사용호텔
몬트리올

올드퀘벡
토론토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급) 또는 
‘르네상스’ 호텔 (급)
도깨비 촬영지 ‘샤토 프롱트낙’ 호텔
‘크라운 프라자’호텔(급)

몬트리올

올드퀘벡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급) 또는 
‘르네상스’ 호텔 (급)
다운타운 초특급 ‘힐튼퀘벡’ 또는 
‘팔라스로얄’호텔(급)

올드퀘벡&몬트리올 다운타운 숙박사용호텔
몬트리올

올드퀘벡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급) 또는 
‘르네상스’ 호텔 (급)
도깨비 촬영지 ‘샤토 프롱트낙’ 호텔

올드퀘벡&몬트리올 다운타운 숙박사용호텔

퀘벡

$165상당
식사 5회 포함

(호텔조식포함)

기타업체 식사 불포함

$175상당
식사 5회 포함

(호텔조식포함)

기타업체 식사 불포함

$265상당
식사 9회 포함

(호텔조식포함)

기타업체 식사 불포함

C$1079(4인1실)  
C$1119(3인1실) 
C$1159(2인1실)

세금 포함 가격
(※기타업체 세금 불포함)

C$869(4인1실)  
C$899(3인1실)  
C$929(2인1실)

세금 포함 가격
(※기타업체 세금 불포함)

09월
10월
11월

매주 월요일, 목요일  + 27(일),30(수)
매주 월요일, 목요일 +  02(금),04(일),07(수),09(금),11(일)
05(목),12(목),19(목),26(목)

출
발
일

캐나다동부 캐나다동부

$255상당
식사 9회 포함

(호텔조식포함)

기타업체 식사 불포함

C$1389(4인1실)  
C$1429(3인1실)  
C$1469(2인1실)

세금 포함 가격
(※기타업체 세금 불포함)

C$1599(4인1실)  
C$1649(3인1실)  
C$1699(2인1실)

세금 포함 가격
(※기타업체 세금 불포함) 1 0 0 %

출발확정

모든 출발일
1 0 0 %
출발확정

모든 출발일

토론토 시내 + 퀘벡 2박 3일 + 나이아가라 토론토 시내 + 퀘벡 2박 3일 + 나이아가라 퀘벡+몬트리올+오타와+천섬 퀘벡+몬트리올+오타와+천섬

샤토숙박
[4박5일]

BEST
[2박3일]

샤토숙박
[2박3일]

BEST
[4박5일] <항공료 별도>   <항공료 별도>   <항공료 별도>   <항공료 별도>   

단풍기간(9/13~10/19)에는 ‘캐나다 동부+몽트랑블랑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 단풍기간(9/14~10/20)에는 ‘퀘벡+몽트랑블랑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

기타업체 모음

95% 5%

퀘벡(캐나다동부)상품 시장점유율 비교
15년 연속 점유율

본 상품은 상품명/일정/서비스 등 모두 ‘파란’이 만든 고유상품 입니다.

C$1469(4인1실)   C$1509(3인1실)   C$1549(2인1실)

퀘벡 + 몽트랑블랑 + 몬트리올 + 오타와 + 천섬

C$899(4인1실)   C$929(3인1실)  C$959(2인1실)

1 0 0 %
출발확정

모든 출발일

출
발
일

09월
10월

*본 상품은 상품명/일정/서비스등 모두 ‘파란’이 만든 고유상품입니다.

여행일정사용호텔

사용차량

여행일정

‘더블트리 바이 힐튼’호텔(급) 또는 ‘르네상스’호텔(급)
‘힐튼퀘벡’ 또는 팔라스로얄‘호텔(급)
‘크라운 프라자’호텔(급)

몬트리올 
퀘 벡
토 론 토 ‘파란’사용 모든호텔 (전 객실 무료 Wi-Fi 제공)

몬트리올 & 올드퀘벡 다운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초특급 호텔과 토론토  호텔 사용! 
‘퀘벡 + 몽트랑블랑2박3일’ + 나이아가라 + 토론토시내

56인승 디럭스코치 버스 사용

가이드 찬사를 받는 ‘파란’단풍여행 전문 가이드 팀

(‘파란’만의 서비스! 버스 무료 WiFi)- 1호,2호,3호 차량한정)

사용차량 56인승 디럭스코치 버스 사용

56인승 디럭스코치 버스 사용

가이드 찬사를 받는 ‘파란’단풍여행 전문 가이드 팀

퀘벡+몽트랑블랑[2박3일]

캐나다동부+몽트랑블랑[4박5일]

‘룸조인 보장’- 혼자 여행해도 싱글비 걱정 NO!

‘룸조인 보장’- 혼자 여행해도 싱글비 걱정 NO!

‘룸조인 보장’- 혼자 여행해도 싱글비 걱정 NO!

아가와단풍기차+증기유람선[2박3일]

아가와단풍기차+증기유람선[4박5일]

아가와캐년 + 무스코카 + 알곤퀸 + 수세인트마리

C$1020(4인1실)   C$1050(3인1실)   C$1080(2인1실)

출
발
일

09월
10월

29(화)
01(목),02(금),05(월),06(화),09(금),10(토)

C$1590(4인1실)   C$1630(3인1실)   C$1670(2인1실)

출
발
일

09월
10월

28(월),30(수)
01(목),04(일),05(월),08(목),09(금)

‘아가와단풍기차 + 증기유람선2박3일’ + 나이아가라 + 토론토시내
- 아가와단풍기차 + 알곤퀸돌셋전망대 + 무스코카증기유람선 으로 이어지는 최상의 단풍상품!

- 해당지역에서 가장좋은 호텔사용
- 넓고 깨끗한 객실, 쾌적한 호텔 시설!!

완벽한 일정을 위해 준비한 ‘수세인트마리 2박’ 동일호텔 연박으로 여유롭고, 편안한 일정!!

본 상품의 2025년도 '파란' 시장점유율 100%! 지난 19년간(2007~2025년)
'파란' 운영상품 풍부한 경험을 통해 효율적인 이동시간 분배로 가능해진 이상적인 일정!!
캐나다 단풍의 최고 절경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끽하는 기차여행♬♪

캐나다동부+몽트랑블랑 [4박5일]

아가와단풍기차+증기유람선 [4박5일]단풍2

무스코카+퀘벡+몽트랑블랑+오타와+몬트리올+천섬
출
발
일

09월
10월

28(월)
01(목),02(금),05(월),08(목),09(금),12(월),15(목)

단풍길[3박4일]

단풍길[5박6일]

C$1795(4인1실)   C$1835(3인1실)   C$1875(2인1실)

출
발
일

09월
10월

27(일),30(수)
01(목),04(일),07(수),08(목),11(일),14(수)

캐나다 핵심 단풍코스와 동부지역 주요 관광지를 모두 돌아보는 일정!
유람선, 전망대, 곤돌라에서 다양하게 감상하는 캐나다의 단풍 절경!!
퀘벡숙박 상품 (퀘벡, 몬트리올 다운타운 초 특급 호텔+토론토 고급 호텔)

단풍길 [5박6일]단풍3

'무스코카1일' + ‘퀘벡 + 몽트랑블랑2박3일’ + 나이아가라 + 토론토시내 
- 5박6일 동안 캐나다동부 핵심 단풍 일정과 함께 주요 도시들의 문화체험까지!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급) 또는 ‘르네상스’ 호텔 (급)
‘힐튼퀘벡’ 또는 ‘팔라스로얄’호텔(급)
‘크라운 프라자’호텔(급)

몬트리올 
퀘 벡
토 론 토 ‘파란’사용 모든호텔 (전 객실 무료 Wi-Fi 제공)

몬트리올 & 올드퀘벡 다운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초특급 호텔과 토론토 호텔 사용! 

28(월),29(화)
01(목),02(금),03(토),05(월),06(화),08(목),09(금),10(토),12(월),13(화),16(금),20(화)

출
발
일

09월
10월

27(일),28(월),30(수)
01(목),02(금),04(일),05(월),07(수),08(목),09(금),11(일),12(월),15(목),19(월)

*단풍상황에 따라 일반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0 0 %
출발확정

모든 출발일

시장점유율 95%(지난 15년간 매년 90%이상)가 입증하는 퀘벡2박3일과
토론토시내, 나이아가라까지 한번에! 알찬 캐나다동부 핵심 지역 여행!
북미의 알프스라 불리우는 몽트랑블랑에서 곤돌라를 탑승하여 즐기는 천연색의 단풍! 

한정된 기차좌석으로
빠른 예약이 필요합니다!

(통계기간: 2025년01월~2025년12월(12개월)대형버스 기준)

안심하고 예약하세요!
고객님의 소중한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려면 ‘출발 확정’이 중요합니다.
‘파란여행’의 퀘벡(캐나다 동부)상품은 100% 출발 확정입니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호텔을 온라인 상의 일정표에 명시하는 업체(’O’사)가 있습니다. 
해당 호텔과의 계약 조차 없이 '파란'사용 호텔을 명시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란여행’은 캐나다 동부 출발 여행 상품의 시장점유율 98.79%가 입증하는 캐나다 최대규모 한인 여행사입니다.

철저한 점검을 마친 최고급 호텔  몬트리올 다운타운 1박 
+ 올드퀘벡 다운타운 1박  +  토론토 고급 호텔 2박 

캐나다동부[4박5일] BEST
[4박5일] 토론토+오타와+몬트리얼+퀘벡+나이아가라

시장점유율95%(지난15년간 매년90%이상)가 입증하는 퀘벡여행의 대명사! ‘파란퀘벡’! 올드퀘벡과 몬트리올 다운타운 초 특급 호텔 숙박!
‘파란’을 통해 ‘퀘벡’여행을 하신 145,000(14만5천)여 고객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비된 ‘파란’만의 최상의 일정!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 진정한 ‘고품격’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찬사를 받는 ‘파란’ 퀘벡 전문 가이드 팀 

최신형 56인승 디럭스 코치 버스  (버스 내 무료WiFi)(퀘벡 3일 구간)토론토 시내 + 퀘벡 2박 3일 + 나이아가라
사용호텔

가이드

사용차량

올드퀘벡과 몬트리올 다운타운 숙박을 하는 최상의 일정! 
다운타운 초특급 호텔사용!

“날씨 빼고 다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만족도를 
보장하는

‘파란’퀘벡
BEST

아이스
와인
증정

여행일정
강제쇼핑 전혀 없는 '순수한 여행일정' & 잘 짜여진 식단!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이자 퀘벡 관광의 상징인 올드퀘벡 관광! 식사 9회(호텔 조식 포함) $255 상당! 

*퀘벡시티 공식 가이드 라이센스를 보유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2025년에도 ‘파란여행’에서 다양한 단풍상품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2026년에도 ‘파란여행’에서 다양한 단풍상품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C$1225(4인1실)  C$1255(3인1실)  C$1285(2인1실) 

찬사를 받는 ‘파란’단풍여행 전문 가이드 팀
(‘파란’만의 서비스! 버스 무료 WiFi)- 1호,2호,3호 차량한정)

아이스
와인
증정

식사 9회(호텔 조식 포함) $255 상당!
아이스
와인
증정

식사 11회(호텔 조식 포함) $300 상당!

세금 포함 가격
(※기타업체 세금 불포함)

세금 포함 가격
(※기타업체 세금 불포함)

세금 포함 가격
(※기타업체 세금 불포함)

세금 포함 가격
(※기타업체 세금 불포함)

세금 포함 가격
(※기타업체 세금 불포함)

세금 포함 가격
(※기타업체 세금 불포함)

단풍1

사용호텔

여행일정

사용차량 가이드

사용호텔

여행일정

$210상당
식사 7회 포함

(호텔조식포함)

기타업체 식사 불포함

$300상당
식사 11회 포함

(호텔조식포함)

기타업체 식사 불포함

1 0 0 %
출발확정

모든 출발일

$165상당
식사 5회 포함

(호텔조식포함)

기타업체 식사 불포함

$255상당
식사 9회 포함

(호텔조식포함)

기타업체 식사 불포함

1 0 0 %
출발확정

모든 출발일

1 0 0 %
출발확정

모든 출발일

1 0 0 %
출발확정

모든 출발일

100% 자유시간활용!
‘파란여행’은 취소없이 명시된 모든 출발일을 100% 
56인승 대형버스로만 출발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100% 대형버스!100% 출발확정!
퀘벡과 몬트리올 다운타운 숙박으로 
저녁시간 100%활용가능!

<항공료 별도>   

<항공료 별도>   

<항공료 별도>   

<항공료 별도>   

<항공료 별도>   

<항공료 별도>   

‘파란’만이
하고있습니다! 100%출발확정! 100%자유시간활용!100%대형버스!

‘룸조인 보장’ -혼자 여행해도 싱글비 걱정 NO!

*단풍상황에 따라 일반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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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TEVE

COQUITLAM COUNCIL

RE-ELECT

Authorized by Pauline Yee, Financial Agent for the Re-Elect Steve Kim Campaign - FA@stevekim4council.ca

Building Community. Proven Leadership.

Learn more at:

@SteveKimBC

SteveKim4Council.ca

On Oct. 17th, vote: 

모든 여정을 위한 퍼포먼스.
포르쉐 카이엔은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세련된 안락함, 그리고 일상에서의 다재다능함을 

결합하여 포르쉐만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일부 카이엔 모델에 대해 최대 42개월 리스 
금리 3.99%부터 이용 가능합니다(승인 조건 충족 시). 한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영업 담당자 Brian Choe에게 문의하여 카이엔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고객님 의 라이프스타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을 찾아보세요.

Porsche Centre Langley
2026 Premier Porsche Center

6016 Collection Drive,
Langley, BC V3A 0G2
604-530-8911
PorscheCentreLangley.ca

Brian Choe 
Sales Executive

778-833-0457
brian.choe@porschelang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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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열심히 일해드립니다”“성실히, 열심히 일해드립니다”

김지호 부동산
604.377.0554

Master Medallion
Club Member mrdream@gmail.com

20 yrs of Experience

#101- 2806 K INGSWAY
VANCOUVER BC V5R 5T5

RE/MAX
CITY REALTY

7 Bed 3.5 Bath / Built 2001

Interior 3,759 Sq.Ft. 

Lot 6,028 Sq.Ft.

밝고 따듯한 남향의 관리잘 된 하우스

후레이져 하이츠 최고의 위치

4 Bed 3.5 Bath / Built 2014

Interior 2,533 Sq.Ft. 

Lot 2,367 Sq.Ft. 

관리비 없는 로우홈

욕슨 커뮤니티 파크/ 욕슨 미들앞 최고의 위치

6룸 침술원

환자 많은 잘 알려진 침술원

환자 리스트 포함 / 트레이닝 가능

NDA 필요

BC acupuncture license필수

Confidential Acupuncture Clinic

$150,000

800 Sq.Ft. 유명한 버블티 카페

블루 마운틴 파크, 

코모 레이크 미들 가까운 좋은 위치

운영 편하고 간단한 메뉴 추가 가능

가정용 오븐/후드

Bubble Tea Cafe – Coquitlam 

$128,000

· 매상 좋은 스시 레스토랑 

· 바쁜 스트립 몰 위치

· Approx 900 Sq.Ft. 

· 트레이닝 가능 

· NDA 필요 

Confidential Sushi Restaurant 

$598,000

Fraser Height House 

$1,738,000

1 Bed + Den 1 Bath / Built 2020

Interior 527 Sq.Ft. 

주차 1, 스토리지 1

공간 활용 좋은 밝고 트인 콘도

스타터 홈으로 최고의 조건

Burquitlam Condo 

$475,000

Yorkson Rowhome 

$1,248,000

리스팅 접수중
“잘 팔아 드립니다”

SOLDSOLDSOLD SOLDSOLDSOLD

SOLDSOLD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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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ROH ENTERPRISES LTD.

종합 서비스 그룹 · 리앤로 엔터프라이즈는 교육에서 유통, 공연·대회 기획 등
다양한 분야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종합 서비스 기업입니다.

20년 가까이 밴쿠버에서 신뢰받아온 JNJ EDUCATION과

한국 본사 JNJ KOREA의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더 넓은 영역에서 고객과 파트너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합니다.

1. 글로벌 교육 서비스
(Education Services)

유학,입시 컨설팅 & 학생 관리
국제 프로그램 운영
학교·기관과의 교육 파트너십 관리

2. 유통 · 판매 · 브랜드 협업
(Distribution & Retail)

한국·캐나다 제품 소싱 및 유통
브랜드 론칭 및 판매 전략 컨설팅

4. F&B 요식업
(Food & Beverage Services)

외식 브랜드 개발
매장 운영 및 프랜차이즈 확장 기획

3. 공연 및 이벤트/대회 기획
(Events & Competition Planning)

토크 콘서트·세미나·문화 행사
청소년 대회, 글로벌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20년 교육 기업의 신뢰성(JNJ 브랜드 기반)

확장된 비즈니스 네트워크

전문가 중심의 기획력

고객·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철학

밴쿠버를 넘어 글로벌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CONTACT

lee.roh2010@gmail.com
jnjkorea2010@gmail.com

LEE & ROH ENTERPRISES LTD.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리앤로 엔터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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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ochowski@postmedia.com

LOCAL NEWS

그라우스 마운틴의 ‘전설’… 90세 생일도 정상에서
1만 번 넘게 오른 로저 소베인, 구순 맞아 또 그라우스 그라인드 완주

산과 사랑에 빠졌다"고 회상했다.

1964년 영국 리버풀에 살던 그는 "캐나다에서 인재를 

찾습니다"라는 캐나다 정부의 이민 모집 광고를 접했

다. 어르신은 50달러의 여비를 마련해 CP사의 이민선에 

몸을 실었다. 처음 도착한 몬트리올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그는 즉시 버스에 올라 산이 있는 서

부로 향했다.

밴쿠버에 정착한 그는 웨스틴 베이쇼어 호텔에 취업해 

30년간 근무했다. 룸서비스부터 시작해 벨보이를 거쳐, 

특유의 친화력과 고객 응대 능력을 인정받아 존 트라

볼타나 찰스 왕세자 같은 VIP 전담 직원으로 활약했

다. 1996년 은퇴한 이후에는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연 속에서 등산과 산책에 전념했다. 어르신은 "1998

년 3월에 처음으로 그라우스 그라인드를 찾았는데, 등

산로 입구를 찾지 못해 길을 잃기도 했다"며 옛 추억을 

떠올렸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등산로 입구는 2024년 

350만 달러를 들여 계단을 개보수하고 물 보충 대용 

음수대, 휴식용 의자, 스트레칭용 바 등을 갖춘 광장으

로 대대적인 정비를 마쳤다. 하지만 스트레칭을 하느

냐는 질문에 소리를 내어 웃던 어르신은 그 어떤 편의

시설도 이용하지 않는다. 그는 "나는 절대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 그저 걸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예전

에는 키스 로드와 카필라노 퍼시픽 트레일을 거쳐 등

산로까지 걸어서 이동한 뒤 다시 걸어서 귀가하곤 했

다. 요즘은 버스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날에는 오후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요양원에 있는 

아내 스텔라를 면회하러 간다.

소베인 어르신은 힘이 다할 때까지 이 정정한 일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그 기간은 앞으로도 아주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시 산길을 향해 발걸음

을 옮기며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90번과 그의 이름이 새겨졌다.

어르신은 등산로에서 세딘 형제를 처음 만났으며, 캐

눅스 구단과는 2006년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당

시 캐눅스 구단은 신인 선수들을 끌고 아침 일찍 그라

우스 그라인드 등산 훈련을 진행했다. 신인 선수 30명

이 6명씩 5개 조로 나뉘어 1분 간격으로 출발했고, 정

상에서는 마이크 길리스 단장과 카메라맨이 이들을 기

다리고 있었다. 

소베인 어르신은 마지막 조가 출발하고 꼬박 1분이 

지난 뒤에 출발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캐눅스의 까까머

리 신인들을 한참 제치고 정상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

러냈다.

1936년 스위스 비엔나에서 태어난 그는 걸음마를 떼

었을 때부터 산을 탔다. 어르신은 "아버지가 늘 나를 

데리고 산에 가셨다"며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며 등

90세 생일을 맞은 로저 소베인 어르신에게 최고의 생

일 선물은 케이크도, 성대한 파티도 아니었다. 그가 선

택한 것은 평소처럼 그라우스 그라인드를 다시 한번 

오르는 것이었다.

소베인 어르신은 건강을 유지하고 몸을 유연하게 만

드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등산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

주기 때문에 꾸준히 산을 오른다고 말한다. 겨울철에

도 그의 등산은 계속된다.

노스 밴쿠버 그라우스 마운틴의 가파른 2.5km 코스

를 지금은 보통 75~90분에 완주한다. 70세 때만 해도 

약 45분이면 정상에 도착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여러 차례 그라인드를 오르는 것

도 흔한 일이었다. 한 번은 9시간 동안 무려 7차례 정

상에 오른 적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한 번으로 

만족한다.

그는 “이제 조금씩 속도를 줄이고 있다”며 웃지만, 지

금까지 그라우스 그라인드를 오른 횟수는 스스로 추

산해 1만 회 이상이다.

최근 그의 9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 등산객과 

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금까지 그라우스 그라인

드를 약 1만 회 이상 오르며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온 소베인 어르신에게 이 날은 더욱 특별한 하루였

다.  평소 함께 산을 오르는 단골 등산객들은 알록달록

한 생일 풍선과 반짝이는 새 등산 스틱 세트를 선물하

며 그의 구순을 축하했다. 뜻밖의 축하와 선물을 받은 

소베인 어르신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 번졌다.

데보라 제시마(73)는 "어르신은 살아있는 전설"이라며 

"나도 나중에 어르신처럼 나이 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른 아침 등산을 즐기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 어르

신을 알고 있으며, 밴쿠버 캐눅스 아이스 하키팀의 전

설적인 선수 다니엘 세딘과 헨릭 세딘 형제도 예외는 

아니다. 세딘 형제는 어르신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보

냈다. 선수단 전원의 친필 서명이 담긴 검은색 캐눅스 

유니폼으로, 등번호는 당연히 어르신의 나이를 뜻하는 dryan@postmedia.com

90세 생일을 맞은 로저 소베인이 그라우스 그라인드 등반에 나서고 있다. 그
는 지금까지 이 코스를 1만 번 이상 올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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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한·카 문학제 개최
l 일시: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l 장소: 본조 레크리에이션 콤플렉스 센터 멀티 퍼

포즈 룸1 (6550 Bonsor Ave, Burnaby BC)

l 주제: “캐나다 대 작가, 마가렛 엣우드”의 시詩 세계

l 낭송시 작품: 친애하는 이들에게(Dearly), 어느 순

간(The Moment), 세이렌의 노래(Siren Song),

소금의 영상(Photographs of Salt), 거주

(Habitation), 이것은 내 사진(This is a Photograph 

of Me)

l 낭송인: 캐나다 현지 작가 및 초청인사(영어)/한

국문협 회원 및 청소년(한글)

l 특별공연: 테너 김유신, 바이얼린 연주 류소연

l 참가대상: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메트로밴쿠

버 거주자(선착순 50명)

l 참가비: 무료

l 기타

- 청소년 등 차세대와 기성세대 동반참석 환영

- 등록 문의: 캐나다 한국문협 ☎ (604) 435-7913, 

Email: kwac2009@gmail.com

또는 http://cafe.daum.net/KWA-CANADA 참조

2026년 하반기 늘푸른 장년대학 개강
l 일시 및 기간: 9월 9일(수) ~11월 26일(목) 과목

별 주 2시간 8-10회 이내

l 과목 및 일정: ①스마트폰강좌 (월,화 오전 10시 

30분-12시/강사 임정란/9월 14일 개강), ② 중급

병원영어 1 (월 오후 2시-3시 30분/강사 이원배/9

월 21일 개강), ③ 늘푸른 탁구교실(화 오전 10시 

30분-12시/강사 정대민/9월 22일 개강) ④ 건강

생활체조(화 오후 1시-2시/강사 강샘/9월 22일 개

강) ⑤ 라인댄스 (화요일 오후 3시 30분-5시/강사 

줄리아김/9월 22일 개강), ⑥ 컴퓨터교실 (수 오전 

10시 30분-12시/강사 김한결/9월 23일 개강) ⑦ 

한국민요교실 (오후 1시-2시/강사 조경자/9월 23

일 개강), ⑧ 캘리그라피 (수요일 오후 2시 30분-4

시/아이린박/9월 9일 개강)

⑨ 늘푸른 노래교실 (목 오후 12시 30분-2시 30

분/강사 안젤리나 박/10월 8일 개강), ⑩ 시니어 

영어 리딩클럽 (목 오전 10시 30분-12시/9월 24

일 개강)

l 대상 및 인원: 연회비($30) 납부자, 선착순 10

명-30명. 단 탁구교실 별도 수강료 $30 있음

l 장소:스마트폰강좌(BNH 브렌트우드 리소스 센

터/2055 Rosser Ave, Burnaby), 탁구교실(서울탁

구장/#200-155 Schoolhouse St. Coquitlam), 건

강생활체조, 늘푸른 노래교실(엔벌리 센터 /9912 

Lawheed Hwy Burnaby), 캘리그라피 (Edmonds 

Neighbourhood Resource Centre 208호/ 7355 

Canada Way Burnaby ),컴퓨터교실(BC 한인 실업

인협회 세미나 룸/Arbroath St Burnaby), 중급병

원영어 1 (온라인 강좌/Zoom workplace)

l 문의 및 수강신청: 및 전화 604-435-7913/이메

일 kessc2013@gmail.com. 늘푸른 장년회 카페

(http://cafe.daum.net/KESSC) 참조

말벗 길벗
한번뿐인 인생길에 서로 믿고 의지 할수 있는 이성 

친구를  만나 보세요 (50대,60대,70대)

익명보장. 편안함

연락처:778 872 7080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송성란 라인댄스
9월4일부터 가을학기가 새롭게 시작 됩니다

가입을 기다리셨던분들께 조인하실 기회가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주 금요일]

* 초급 : 2시~3시10분

(쉬운 스텝으로 즐겁게 운동)

*초중급 : 3시20분~4시30분

(다양한 스텝으로 재밌게 운동)

* 회비 30불 (월 4주)

장소 : 9887 Cameron Street, Burnaby 

(교회 뒤쪽 주차장에 출입구 있습니다)

*라인댄스 일반 및 시니어 1급 자격증 및 건강지

도사 자격증 소지,티칭경력 10년 이상

전화: 604-652-0726

해도 해도 안 되던 영어, ‘한글처럼’ 말하
고 읽고 쓰기! 무료 공개강의
영어는 사실 한글보다 훨씬 쉽고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한글 표현력만큼 영어도 자연스럽게 

한글을 쓰는 감각 그대로, 쉽고 직관적으로 말하고 

읽고 쓰는 원리. 공부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 일정: 9월 30일(목) 오전 10:00-12:30

▶ 조구동 박사 (영문학/ 신학박사)

▶ 전화/문자: 604-838-3467

▶ 카카오톡: clc911

▶ 장소: CLC교육센터 (#205-1001 Austin Ave. 

Coquitlam)

 * 신학 및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도 따뜻하

게 환영합니다.

[ 밀알 토요 사랑의교실 ]
* 일시: 9월 26일 (토) 10:00am

* 장소: 밀알 사랑의교실 (15964 88 Ave, Surrey)

[ 밴쿠버밀알25주년 밀알의밤 ]
* 일시: 11월 14일 (토) 7:00pm (도어오픈 

6:40pm)

* 장소: 밴쿠버순복음교회 (3905 Norland Ave, 

Burn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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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시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한자 이름' 표기 허용

법원 판결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추후 서면으로

안도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출마하는 후보들이 소송까지 가는 번

거로움 없이 지역사회에 알려진 본인의 

실제 이름으로 출마할 수 있기를 바란

다"고 전했다. 한편 시청 측은 공식 입

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제이슨 트와 밴쿠버시 선거관리

위원장은 해당 7명의 한자 이름이 일상

적으로 쓰는 통상명의 일부로 보기 어

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한자 표기가 허용된 후

보는 원시티의 보나미스를 비롯해 ABC 

당의 주난 현 시의원, 원시티 교육위원 

후보 크리스토퍼 리, 시의원 후보 로레

인 로, 공원위원회 후보 크리스 추, 교

육위원 후보 알프레드 치엔 등 총 7명

이다.

존 영어 이름에 한자 이름을 추가한 형

태였다. 후보자들은 밴쿠버 시 헌장에 

따라 한자 표기가 허용된다고 주장한 

반면, 시 측은 한자 이름이 실제 이들이 

'통상 사용하는 이름'에 해당하는지, 그

리고 투표용지 표기를 허용해야 하는지

에 대한 법적 해석과 가이드라인을 구

하고자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갔다.

한편 커틀러 판사는 밴쿠버 지역 판사

로서 가질 수 있는 편향성 논란을 사

전에 차단하기 위해 밴쿠버가 아닌 던

컨 지역에서 화상 재판으로 심리를 진

행했다.

밴쿠버 시청 측 그랜트 머리 변호사는 

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판결 결

과를 즉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8일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던 

투표용지 기호 추첨 일정에 차질을 주

지 않고 제때 나왔다.

'원시티' 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한 아

이오나 보나미스 후보는  "법원 판결에 

10월 17일 치러지는 밴쿠버 지자체 선

거에서 '통상 사용하는 이름'에 한자를 

포함시킨 후보 7명이 예정대로 투표용

지에 한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밴쿠버 시 측이 제기한 법적 이의 신청

을 법원이 지난 18일 기각했다.

BC 법원의 로저 커틀러 판사는 출마 

신청을 한 7명의 후보 모두 투표용지에 

한자가 포함된 통상명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허용한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판

결 사유는 추후 서면으로 내놓겠다고 

전했다. 커틀러 판사는 이번 판결이 밴

쿠버 시 측의 문제 제기가 부적절했다

는 의미는 아니며, 추후 서면 판결문이 

향후 선거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측과 후보 측 변호인단은 지난 16

일과 17일 오전에 걸쳐 최종 변론을 진

행했으며, 커틀러 판사는 점심 식사 후 

단 5분 만에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7명의 '통상명'은 기 SUSAN LAZARUK

밴쿠버 지방선거에 출마한 크리스토퍼 리(왼쪽)와 아이오나 보나미스. 두 후보는 영문 이름 옆에 한자 이름을 함께 표기
할 권리를 요구한 밴쿠버시 후보 7명 가운데 포함돼 있다.

LOC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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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은 아니다. 신발을 신고 밖

으로 나가 걷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걷고, 근육을 사용하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생활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 된다.

오늘 걸었던 30분이 당장 기억력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

나 이런 하루가 몇 달, 몇 년 쌓이면 이

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습관은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오늘의 한 걸음이 미래의 기억

을 지키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오늘의 운동 처방: 하루 30분 빠르게 

걷되, 걸으면서 간단한 암산을 하거나 

주변의 간판 이름을 기억해보자. 여기에 

주 2회 근력운동을 더해 몸과 뇌를 함

께 단련하자.

COLUMN

글

미소드림한의원 원장
 
노종래 (RTCMP)

※ 이 칼럼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하
며,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의 진료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깨우는 운동은 무엇일까?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이 가장 두

려워하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치매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떤 운동

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

는다.

치매를 완전히 막아주는 특별한 운동

은 아직 없다. 그러나 규칙적인 신체활

동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운동은 혈액순환과 심폐기능을 개

선하고 혈압·혈당·체중 관리에도 도움

을 주어 결과적으로 뇌가 건강하게 기

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은 빠

르게 걷기다. 천천히 산책하는 것도 좋

지만 체력이 허락한다면 약간 숨이 차

면서도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걷는 것

이 좋다. 하루 20~30분 정도부터 시작

해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

소운동을 목표로 하면 된다.

걷기와 함께 근력운동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활동량도 줄어들기 쉽

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벽을 짚

고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들기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2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균형운동도 필요하다. 한 발로 서기, 

발뒤꿈치와 발끝을 이어 걷기, 태극권과 

같은 운동은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낙

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노년기에 넘어

져 활동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막는 

것 역시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이다.

특히 권하고 싶은 것은 몸과 머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이다. 걸으면서 

100에서 3씩 빼거나, 끝말잇기를 하고, 

주변의 간판이나 상점 이름을 기억해보

자. 이를 ‘이중과제 운동’이라고 한다. 

춤이나 탁구처럼 동작을 기억하고 순

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운동도 몸과 

뇌를 함께 자극할 수 있다.

친구와 함께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

다. 걷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뇌를 

사용하게 된다. 운동에 사람과의 만남

과 대화가 더해지면 신체활동과 사회

적 교류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다만 운동은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

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랫

동안 운동하지 않았다면 10~20분부터 

시작해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금씩 시

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치매 예방을 위해 특별한 운동기구가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WWW.CANADAEXPRESS.COMSEPTEMBER 25 2026 13COLUMN

5편: 오래전에 치료받았던 치아가 안에서 썩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

유 중 세 번째는 ‘오래전에 치료받았던 

치아가 안에서 썩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치과 치료물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시

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턱에서 발생하는 힘은 생각보

다 매우 강하며 치아 역시 매우 단단합

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음식을 

씹고 침을 삼키며, 이를 꽉 물거나 가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치아와 치료물에 

더욱 큰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충치 치료는 이러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씹는 힘을 견뎌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깨지

거나 경계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

니다.

치아의 넓은 면적이 썩었거나 마모 또

는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크라운을 하

게 됩니다. 크라운은 10년 이상 문제없

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수명은 환

자의 구강 상태, 씹는 힘, 관리 상태, 재

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

니다.

충치가 생긴 곳을 제거하고 때우는 

Filling 치료 역시 충치의 크기와 위치, 

사용된 재료, 씹는 힘이나 습관 등 여

러 요소에 의해 수명에 큰 차이가 있습

니다. Filling의 수명이 짧거나 파절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크라운 등 보다 튼튼한 치

료 방법을 권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이나 Filling을 오랫동안 사용

하면 치료물과 치아의 경계에서 충치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Filling에 금이 가거나 깨져 나간 경우

에는 충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크라운

을 오래 사용하면서 씹는 면에 구멍이 

생긴 경우, 특히 금이나 금속으로 제작

된 크라운에서는 크라운 안쪽으로 충

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치료받았던 치아가 신

경치료를 받아 감각이 없거나 충치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치아가 심하

게 썩어서 빼야 할 정도에 이르거나 치

아가 깨지거나 부러지기 직전까지도 별

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치료받은 Filling이

나 크라운은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났

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체할 필요

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

여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재치료 시

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치과에 다니는 

분은 적절한 재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

우가 많지 않지만, 오랫동안 치과를 방

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문제가 상

당히 진행되어 치아를 빼야 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

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갑자기 특정 부위에 음식이 많이 끼는 경
우

• 특정 부위에서 금속성의 찝찝한 맛이 느
껴지거나 나쁜 냄새가 나는 경우

• 크라운이나 Filling이 들썩이거나 움직이
는 느낌이 드는 경우

• 크라운이나 Filling이 떨어지거나 깨져 나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 오래된 크라운 주변으로 치아가 많이 
패인 경우

• 오래된 Filling 주변으로 변색이 있는 경
우

• 오래전에 크라운이나 Filling 등으로 치료
한 치아가 많은 경우
위와 같은 증상이나 상황이 있는 경

우에는 기존 치료물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과에 방문해서 검

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General Dentist, Principal dentist

Bachelor of Dentistry, 2002.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보철과 전문의 (한국)

·전 UBC Dentistry Part-time Faculty

·전 강남이엘치과 원장 (-2015)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전 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외래교수

·치과 보철과 인턴/레지던트 수료

·치의학 석/박사과정 수료

Dr. 강주성

글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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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MERE — 가을의 부드러운 시작
좋은 캐시미어 스웨터는 가격보다 ‘얼마나 자주 입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가치가 드러난다. 유니클로의 

캐시미어 크루넥은 가볍고 부드러워 초가을에는 단독

으로, 기온이 떨어지면 재킷이나 코트 안에 겹쳐 입기 좋

다. 처음 캐시미어를 장만한다면 짙은 브라운이나 부드

러운 그레이처럼 유행을 타지 않는 색상이 활용도가 높

다. 가격 $129.90.

BOLD BOOTS — 평범한 가을 룩에 한 방
올가을에는 애니멀 프린트가 다시 존재감을 드러낸다. 

캐나다 브랜드 알도(Aldo)의 ‘Miiracle’ 니하이 부츠는 

버터스카치 컬러 바탕에 새끼 사슴을 연상시키는 반점 

무늬를 더했다. 뾰족한 앞코와 부담스럽지 않은 굽, 여

유 있는 일자형 부츠 라인이 특징이다. 청바지와 심플한 

스웨터만 입어도 부츠 하나로 충분한 포인트가 된다. 

가격 $230.

STRAIGHT-LEG 
와이드 팬츠 다음은?
와이드 팬츠를 당장 포기할 필요는 없

다. 대신 조금 더 날렵해진 실루엣을 옷

장에 추가해볼 만하다. Quince의 Ultra 

Stretch Ponte Pants는 엉덩이부터 아래

로 비교적 곧게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으

로, 지나치게 타이트하지 않으면서 깔끔한 

인상을 준다. 브라운·블랙·네이비 컬러로 

출시돼 출근복부터 여행까지 활용하기 쉽

다. 가격 $60.

BOMBER — 다시 돌아온 가을의 클래식
봄버 재킷의 인기는 올가을에도 계속된다. 단

순하고 깔끔한 실루엣 덕분에 캐주얼부터 출

근 스타일링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루츠(Roots)의 

Roam Jacket은 탄력 있는 스쿠버 소재를 사

용해 스포티함과 단정한 분위기를 동시에 살

렸다. 허리선에서 떨어지는 길이로 청바지부터 

슬랙스, 스커트와 레깅스까지 자연스럽게 어울

린다. 가격 $138.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에도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한다.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아이템은 한철 유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존 옷

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날씨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올가을 패션의 키워드는 부드러운 소재와 단정한 실루엣,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포인트다. 매일 손이 갈 만큼 실용적이면서도 스타

일을 살려줄 다섯 가지 ‘가을 MVP’를 소개한다.

 Aleesha Harris

가을, 부드럽고 대담하게

TINY WATCH — 시계는 작아졌다
큼직한 손목시계 대신 작고 섬세한 디자

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시티즌(Citizen)

의 Axiom Watch는 케이스 크기가 불과 

14.3mm로, 가느다란 메탈 브레이슬릿과 어

우러져 주얼리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빛

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시티즌의 Eco-Drive 

기술을 적용해 실용성도 갖췄다. 가격 $595.

가을 옷장에 꼭 필요한 ‘5가지 스타일’

FAB 5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CANADA EXPRESS / LIFE SEPTEMBER 25 202616

알버타 “임시 거주자 보건 의료 수수료 1,900달러 부과안” 제기알버타 “임시 거주자 보건 의료 수수료 1,900달러 부과안” 제기

를 이용 중인 기존 임시 거주자에게도 적용될지, 아니

면 신규 임시 거주자에게만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

하다고 밝혔다. 제이슨 닉슨 재무장관은 기존 임시 거

주자의 수수료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 내리기 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닉슨 장관에 따

르면 입법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실제 시행은 

2027년 주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 주수상은 대담에서 “영주권자로서 평생 알

버타인이자 캐나다인으로 살기로 약속한 사람은 평

생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며, 시민으로서 다른 모든 사

람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임시로 머무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비용을 부

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알버타주  주민투표

는 오는 10월 19일에 실시된다.

스미스 주상은 22일 캘거리 상공회의소의 데보라 예

들린 회장 겸 CEO와의 대담 중 이러한 발언을 했다. 

예들린 회장은 이번 수수료 부과가 기업의 직원 채용 

및 유지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미스 주상은 “기업이 1,900달러의 수수

료를 부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정도라면, 

해당 기업은 저 숙련 직종 채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는 이러한 저숙련 일자리가 청년 고용으

로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고숙

련 인력을 채용하면서 자체 보건 의료비로 1,900달러

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사업에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담 후 기자들과 만난 예들린 회장은 해당 수수료

가 알버타주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들린 회장은 “이는 근로자나 

기업에 추가되는 비용이며, 공급망 및 에너지 가격 상

승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비용 구조를 더

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마진이 

박한 요식·숙박업 등 서비스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확

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버타 주정부는 임시 거주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가 법안으로 제정될 경우, 이미 무상 공공 보건 의료

다니엘 스미스 알버타 주수상이 임시 거주자에게 공

공 보건 의료 서비스 이용 대가로 1,900달러의 수수료

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이 같은 수수료 액수는 10월 19일 실시되는 알버타 

주민투표를 앞두고 나왔다. 이번 주민투표에는 특정 

비영주권자에게 알버타주의 보건 의료 및 교육 시스

템 이용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 또는 보험료”를 부

과할지 여부를 묻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스미스 주상은 22일 영국의 유사한 보건 의료 수임

료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검토 중인 구상의 윤곽

을 제시하자면 1인당  1,900달러 수준” 이라고 밝혔

다. 영국에서는 임시 근로자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

용하기 위해 입국 전 수수료를 지불한다. 학생은 연

간 약 1,450달러, 18세 이상의 모든 비자 및 이민 신청

자는 연간 약 1,950달러를 부담한다.

1,900달러의 수수료 구상에 대해 나히드 넨시 알버

타 야당(NDP) 대표는 스미스 주상이 “현장 감각을 

잃었다” 고 비판하며, 이 수수료 안이 보건 의료 시스

템에서 보여준 보수연합당(UCP) 정부의 “실정을 가리

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 넨시 대표는 “다른 

모든 알버타 주민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임시 근

로자가 보건 의료 시스템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주

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VANCOUVER LIFE 편집팀

알버타주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이 22일 캘거리 상공회의소 연례 연설 행사에
서 발언하고 있다.

스미스 주수상 “스스로 비용 부담 하는 게 옳아”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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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p였던 체감-실제물가 격차, 1년 새 왜 사라졌나1.3%p였던 체감-실제물가 격차, 1년 새 왜 사라졌나
5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올라 물가인식 3.0%를 최근 1년 사이 처

음 추월했습니다.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물가인식보다 0.2%p 

높았습니다. 7월에는 물가인식이 다시 

앞섰지만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 재차 물가인식을 웃돌았습니다.

두 지표의 간극이 사라졌다고 물가 

부담이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물가인식

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소비자물가 상

승률이 1%대에서 3%대로 올라 체감 수

준을 따라잡았기 때문입니다.

공식물가는 월별로 출렁…물가인식은 

완만

소비자물가는 조사 품목의 가격 변화

를 해당 월 지수에 반영합니다. 반면 물

가인식은 응답자가 평소 자주 지출하

는 품목을 중심으로 형성돼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이동통신사의 한 달간 

요금 할인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면서 

상승률이 1.7%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8

월에는 반대로 지난해 할인에 따른 기저

효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였습니

다.

올해 5월과 6월에도 월별 상승 요인

이 있었습니다. 5월에는 긴 연휴에 따른 

개인서비스 가격과 석유류, 국제항공료 

유류할증료 등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

했습니다. 6월에는 농산물 가격이 상승

세로 돌아선 데다 내구재와 석유류 가

격, 환율 등의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월별 특수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두 지

표의 격차가 좁아진 흐름은 분명합니다.

9월에는 휴대전화료 기저효과가 사

라지지만 추석 성수품 가격과 국제유

가 등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가

격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소비자물

가 상승률의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습

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인식을 

계속 웃돌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의 중위수를 산출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

국 40개 도시에서 상품과 서비스 458개 

품목의 실제 가격을 조사해 만듭니다. 

품목별 가계지출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해 전체 물가 변동을 계산합니다. 

소비자는 자주 구매하는 품목에 더 민

감하게 반응하지만 소비자물가는 전체 

지출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두 지표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물가인식은 3.0%였지만 소

비자물가 상승률은 1.7%에 그쳤습니다. 

체감물가가 공식 물가보다 1.3%p 높았

습니다. 이후 물가인식은 2.9~3.0%를 오

가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

월 2.1%, 10~11월 2.4%로 높아졌습니

다. 올해 1~2월 2.0%로 낮아졌다가 3월 

2.2%, 4월 2.6%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표의 격차는 지난해 9

월 0.9%p, 10월 0.6%p로 줄었고 올해 4

월에는 0.3%p까지 좁혀졌습니다.

 “내가 체감하는 물가와 공식 물가지

표 간 괴리는 어디서 생길까?”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거나 외식을 할 

때 한 번쯤 해봤을 생각입니다. 실제로 

1년 전에는 소비자가 느낀 물가와 공식 

물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

다.

그런데 최근 두 지표의 높낮이가 뒤집

혔습니다. 물가인식은 3% 안팎에 머문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

라 지난달에는 공식 물가가 체감 수준

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통계를 분

석한 결과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습니다. 같은 달 

한국은행의 물가인식은 3.0%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p) 높았습니

다.

물가인식은 소비자가 지난 1년간 물

가가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전

국 도시 2500가구를 조사해 응답 분포 VANCOUVER LIFE 편집팀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물가인식 3% 안팎 제자리…소비자물가 1.7%→3.1%
석유류·항공료·농산물 등 월별 가격변동 공식지표 반영

알버타 “임시 거주자 보건 의료 수수료 1,900달러 부과안” 제기알버타 “임시 거주자 보건 의료 수수료 1,900달러 부과안” 제기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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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해일(49)은 2000년 데뷔해 올해 연기 27년차

에 접어들었다. 오랜 시간 연기했지만 매번 새로운 캐

릭터를 만날 때마다 자신이 가진 기질로 무엇을 보여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작업에 임한다고 했다. 그는 "

어떤 영화에 어떤 배우의 연기는 제가 두손 두발 다 

들게 될 때가 있다. 보통 저와 기질이 다른 배우가 멋

진 연기를 했을 때 그렇다. 그런데 그걸 따라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라는 기질의 자연

인이 가진 배우로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를 매번 고

민한다"고 했다.

박해일은 영화 '암살자(들)'에서 동성일보 사회부 부

장 '김재환'을 연기했다. 김재환은 1974년 8월15일 광

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 배후

를 쫓고 이를 세상에 알리는 인물이다.

그 시절 대한민국엔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삼엄한 정

치적 통제가 공존했다. 기사는 검열됐고 사내에는 정

권 압박에 순응하려는 경영진과 진실을 보도하려는 

기자들 사이 긴장감이 팽배했다. 언론사가 언론사로

서 기능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김재환은 사회부장이

자 팀 수장으로서 소임을 다한다. 중요 취재를 신입 

기자에 맡겨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고 중앙정보부 탄

압을 받아도 끝내 제자리로 돌아와 기사를 써 내려간

다. 그리고 끝내 힘을 모아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하기

에 이른다.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은 김재환에 대해 

"당대에 보기 드문 언론인 김재환의 모습은 배우 박해

일이 직접 만들어냈다"고 했다.

박해일은 "신문사에서도 그렇듯 저도 과거 연극할 

때 '선배' 이런 말들을 많이 썼다. 이런 호칭 덕에 그 시

대엔 그만큼 단결과 단합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

나이의 격차보다는 기사를 쓰는 본질에 집중하는 태

도가 좋겠다고 생각했다. 편집국장에게 '형'이라고도 

한다. 언론사는 다른 직종의 조직이 갖는 태도와 미세

하게 다른데 저는 오히려 이걸 되게 좋은 측면으로 생

각하는 기질의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김재환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팀의 단결과 단합을 

중요하게 여겼듯 박해일 역시 이번 작품에서 함께하

는 배우들과 앙상블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후배 

이민호와 선배 유해진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도 고

스란히 드러났다.

박해일은 화면에서 자신만 돋보이기보단 한 화면

에 함께 등장하는 배우들과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데 

더 큰 가치를 뒀다. "제가 해야 될 어느 순간만을 잘

하자 주의가 아니고 같이 잘 녹아들었으면 좋겠습니

다. 그게 사실은 더 좋은 연기이고 괜찮은 작품이 나

올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는 태도 아닌가라는 생각

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작업하

는 게 더 재밌기도 하고요."

김재환이 타자기 앞에 앉아 진실

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

접 발로 뛰며 진실을 추적하는 이들

이 필요했다. 유해진이 연기한 형사 '철구'와 이민호가 

맡은 신입기자 '영일'이 바로 그 역할을 맡는다. 특히 

재환은 영일을 팀원으로서의 신뢰하고 일본 출장을 

맡긴다. 피살 사건의 진짜 배후를 찾아보라는 임무였

다. 영일은 취재를 통해 피살의 배후로 지목된 문태광

이 작전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진짜 배후가 따로 있

을 수 있다는 사실에 다가간다.

이민호가 영일 역에 캐스팅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반응은 엇갈렸다. 백마 탄 왕자님 이미지가 강한 

이민호가 패기와 열정 넘치는 신입 기자 역에 어울리느

냐는 의문도 나왔다. 하지만 영화 속 김재환이 영일을 

신뢰했듯 박해일 역시 후배 이민호가 배우로서 가진 

장점이 이번 작품에 필요한 요소였다고 봤다. 이민호

가 가진 선명한 얼굴선과 남성적인 이미지가 1970년

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맞아 떨어지면서 캐릭터의 현실

감을 더했다는 것이다.

박해일은 "왜 민호씨가 이 영화에 나와야 하는지, 보

신 분들은 알 거다. 민호씨가 실제로 봐도 되게 남성

미가 있다. 얼굴선이 굵고 선명한 느낌이 있어서 70년

대 신성일 선생님 느낌도 든다. 낯선 이미지가 아니었

다. 74년도에 있을 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

에서 리얼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배우인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민호 씨는 허 감독님이 필요했을 법한 어떤 면

면을 다 갖추고 있는 배우였다"고 했다. 박해일은 이

민호의 촬영 현장에서 태도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

본인 촬영이 없는데도 몇 번을 그렇게 촬영 현장에 왔

다. 와서 궁금한 건 배우고 응원도 해줬다. 촬영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임하더라"고 말했다.

박해일은 후배 이민호를 배우로서 존중하고 신뢰하

며 사회부 선후배로서 앙상블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선배 유해진과 호흡도 더해졌다. 박해일은 유해진의 

연기 방식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다고 했다.

박해일은 "바로 직전에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정

점을 찍었고 기운이 너무 좋으시다.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한 장면 한 장면 찍어나가시며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가가 너무 궁금했다"고 했다. 이어 "시나리오를 

몰래 봤는데 빼곡하게 매 장면 매 장수에 메모를 하

고 계셨다. 그 선배의 아이디어, 이 작품을 생각하는 

의견과 생각 모든 것들이 담긴 진짜 지도 같은 거였

다. 그걸 항상 갖고 다니신다. 현장에서 그때 그때 그 

카드를 꺼내 놓으시는 거다. 저는 그런 타입의 배우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영화에서 박해일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장면 

중 하나는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외치는 장면이었다. 

그는 선언문을 읽는 순간 현실의 자신을 잠시 잊고 

김재환 그 자체가 되는 일종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했

다고 했다. 박해일은 "'정신없이 판이 펼쳐지는 신문사 

공간 안에서 무언가를 선언하면서 읽는 게 될까'라는 

부분에서 연기적으로 고민이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헤어질 결심' 때는 맨 마지막에 바닷가에서 혼

자 핸드폰을 듣는 장면에서 한 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무중력 상태였는데, 이번에 자유언론 실천선언

문을 읽는 그 신이 저한테는 좀 다행스럽게도 (무중

력 상태가) 그때 쯤 한 번 와줬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어 "앞에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니 완벽하게 외워서 

대사를 하는 것도 좀 그랬다. 앞에 상황을 같이 느끼

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발음이 틀려도 그 감정

을 그냥 쭉 밀고 나가 보자고 했던 기억이 있다"며 "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만족

한다"고 했다.

결국 박해일이 연기한 김재환은 실제 박해일과 여러 

면에서 닮아 있다. 김재환이 영일을 신뢰하고 취재를 

맡겼듯 박해일은 후배 이민호가 배우로서 가진 장점

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끌어냈다. 김재환이 동

료들과 함께 진실을 좇았듯 박해일은 선배 유해진과 

호흡하며 그에게서 배우고자 했다. 무엇보다 김재환

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온몸으로 외쳤듯, 박해일 역

시 자신을 무중력 상태에 밀어 넣고 김재환이라는 인

물 자체가 되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인터뷰에서 박해

일은 이번 작품을 통해 한국 영화의 장르적 가능성을 

확장하고 싶었다는 마음도 드러냈다.

"시나리오를 받고 감독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라는 캐릭터를 일부분이라도 가져가면서 관객에게 한

국영화가 이런 장르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 라

는 식으로 가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감독님도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 작품을 통해 영화 장

르에 있어 저는 새로운 한국영화로 다가가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배우 박해일

 "내 기질을 매번 고민한다"
영화 '암살자(들)' 사회부장 김재환
"가진 기질로 할 수 있는 연기 고민"
"이민호 믿었고 유해진에게 배웠다"

"후반부 연기 무중력 상태 경험했다"
"한국영화 새 장르로 다가가고 싶어"

VANCOUVER LIFE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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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월~토 오전 10:00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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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Space

펌 물광 펌 / 천연염색 / 볼륨매직펌 / 디지털펌
/ 물광 디지털 펌 (상하고 가는머리 전용) 

 

  

신부화장(올림머리) 전문

더 이상 모발이식이 필요없는
모발 숱이 많아지고 굵어집니다.

속눈썹 연장이 필요없는
속눈썹 숱이 많아지고 길어집니다.

눈썹문신

Before

After

아이라인

After

Before

두피문신

After

Before

- 결혼.약혼

- 혼주(어머님)

- 프롬. 파티

- 결혼.약혼

- 혼주(어머님)

- 프롬. 파티

������� ������

Before 12회차

����������

Before 4회차

건강하고 풍성한 헤어를 원하세요?

고객님도 놀라고 시술자도 놀라는

모발의 미친 성장 속도를 경험해 보세요!

아름답고 풍성한 속눈썹을 원하시나요?

고객님도 놀라고 시술자도 놀라는 풍성한 

속눈썹의 성장 속도를 보실 수 있을거에요!

머리방머리방

아토미 회원가 구입 가능 및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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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고열에 근육통˝…혹시 독감? 코로나?

기저질환자가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

지고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

어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

하다.

 감염내과 전문의 들은 "독감을 예방

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신속히 대처

하려면 감기·코로나19와의 차이를 정확

히 구별하고, 제때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 원인균부터 다

르다. 감기가 콧물·재채기·미열(38도 이

하) 등으로 서서히 시작되는 반면, 독감

은 고열·두통·오한·근육통·전신 쇠약감

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코로나19는 감기와 유사하나 후

각·미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고 진행하

면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어서 세 질

환을 구별하는 실마리가 된다.

만약 3~4일 이상 고열이 이어지거나 해

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

우, 혹은 호흡곤란·가슴 통증·입술이 파

랗게 변하는 청색증 등 중증 호흡기 증

상이 관찰되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찾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증상을 보

인다면 독감을 의심해야 한다. 코로나

19의 경우 후각·미각 이상을 동반할 가

능성이 높아 독감과는 구별된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기준을 넘어서

며 예년보다 이른 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입원환자도 꾸준히 

늘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

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인

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전주(9.2명)보다 크게 늘었

고, 지난해 같은 기간(6.4명)의 두 배를 

넘는다. 개학을 맞은 초등학생(7~12세)

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며, 코로나19 병

원급 입원환자도 4주 새 두 배 이상 늘

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

키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노인·소아·

HEALTH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우려
독감 방치하면 폐렴·뇌염까지
48시간 이내 투여가 골든타임

이 증후군'(Reye syndrome)’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아스피린 복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인이 

불분명한 소아 발열·감기 증상에는 절

대 아스피린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독감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증상 발생 

시점, 늦어도 4~5일(성인 기준) 이내에 검

체를 채취해야 정확도가 높다. 검사법 

중 신속항원검사는 약 15분 만에 결과

를 알 수 있지만 유행 시기에는 민감도

가 떨어질 수 있어, 증상이 뚜렷함에도 

음성이 나온다면 가장 정확한 실시간 

RT-PCR 검사(6시간 이상 소요) 등 분

자검사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페라미플루, 발록사비어 등)는 증상 발

생 48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치료 효과가 

가장 크다. 다만 합병증 고위험군은 48

시간이 지났더라도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전문의들은 "독감, 코로나19, 감기는 

증상만으로 완벽히 구별하기 어렵기 때

문에 의심 시 즉시 검사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며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

는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미루지 말고, 

마스크 쓰기와 손 위생 등 기본 방역수

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아야 한다.

소아의 경우 처지거나 반응이 둔해지

는 행동 변화, 수분 섭취 거부, 소변량 

감소 같은 탈수 징후가 나타나는지 유

심히 살펴야 하며, 증상이 좋아지다가 

갑자기 다시 악화된다면 세균성 폐렴 

등 이차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2세 미만 영아 등 합병증 고위

험군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조기에 진료

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발열이나 호흡

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등교를 자제하

고 검사를 받는 것도 확산을 줄이는 방

법이다. 독감을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

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심각한 합

병증은 폐렴으로, 바이러스 자체에 의해 

발생하거나 이차 세균 감염으로 진행된

다. 이 외에도 근육염, 심근염, 심낭염이 

생기거나 뇌염 같은 신경계 합병증이 나

타날 수 있다.

특히 소아는 독감 증상이 좋아질 무렵 

갑자기 구토나 흥분 상태를 보이며 경

련 등 중증 뇌장애 증상을 나타내는 '라 VANCOUVER LIFE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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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가 된 노인, 바보가 되고 싶지 않은 노인
글 | 오석중  

시인

어제 평소 나를 아버지처럼 챙기는 아들 

같은 사람이 찾아왔다. 나의 환갑잔치를 

차려주었고 나의 노후를 걱정하는 친구의 

아들이다. 그는 요즘 두어해 동안 부부사

이가 좋지 않아 지난 달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를 했을 때도 자신의 답답한 일을 털

어놓아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때, ‘말하고 

싶으나 어디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 찾아

오라’고 했었다. 아마 그 말을 기화로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가 어드바이스를 원하면 답

을 하는데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젊어서 고

민하다가 만든 규칙으로 늙은 지금까지 사

용하는 방법이다. 나에게 묻지 않는 사람에

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다만 물어

온다면 답을 경우의 수로 분류해주는 방식

이다. 선택까지 해주지 않는다. 잘 듣는 일

은 답답해서 물어오는 사람에게 답보다 더 

좋은 답변이다. 

진심으로 나의 일처럼 생각해서 듣지만 거

기 몰입하다보면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지지 

못해 전체 상황을 알기 힘들 때가 종종 있

다. 조금 떨어져서 보는 일은 그 일을 진심

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격해진 

감정을 가라앉히는 일이기도 하고 흥분을 

누구러뜨리는 일이기도 하다. 

나도 답답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을 찾아 누군가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

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은 어머

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모

든 어머니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보다 더 

잘 알아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라고 생각한

다. 평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

와 기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친구 아들이 하소연하는 말은 반은 아는 

일이었지만 몰랐던 일도 있었다. 그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일로 

나로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게 했

다. 

갑자기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머

릿속이 멍해지는 걸 느꼈다. 하고 싶은 말

은 많았지만 어떤 말이 적절할지 몰랐고 두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 사람

에게 말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

다고 나라면 이렇게 할 거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는 내가 아니었고 나의 결정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느끼는 무력감을 내가 노인이라는 것

에 대입하고 답을 말할 수 없고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 젊어서는 

답이 하나였던 일이 늙으니 여러 개의 답으

로 늘었다. 젊을 때는 많으면 두 세 개 중

에서 답을 선택하면 됐지만 지금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의 수까지 많이 떠오른다. 

나는 바보가 된 것이다. 노인은 바보가 되

는 것이 맞다 고 생각했다. 내가 바보가 되

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다. 그제야 나는 노인

이 왜 바보가 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늙었

으나 바보가 되기를 거부하는 노인이 많다. 

그들은 자신이 옳고 자신의 방식으로 해야

만 성공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

고 자신에게 항상 요구한다. 보고 있는 사

람들이 그 노인을 보고 지혜보다는 아집을 

보고 가급적 의견을 나누려하지 않는다. 내

가 바보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바보

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을 직감하는 나이가 

노인이 아닐까 한다. 

2026.9.4.

기고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WWW.CANADAEXPRESS.COMSEPTEMBER 25 2026 25COMMUNIT Y

제28차 대한민국 ROTC 북미주 총연합회 총회

밴쿠버서 출항

10월 4~8일 4박5일 크루즈 일정…밴쿠버~샌디에이고 항해

글·사진 이지은 기자

문무회 운영진은 총회장 최병윤 (10기)/ 

대회장: 송요상 (13기)/ 준비위원장: 정

현문 (22기)/ 운영위원장: 김수기 (27

기)/ 행사 담당위원: 방효복 (35기)/ 재

무 담당위원: 김진철 (36기)/ 홍보 담당

위원 이동현 (44기)으로 구성되었다.

최병윤(10기) 제28차 대한민국 ROTC 

북미주 총연합회 준비위원 총회장은 이

번 대회의 슬로건에 ROTC 정신을 다시 

세우고 세대를 잇는 한편, 동문 간 연

대와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밴쿠버에서 샌디에이고까지 이

어지는 크루즈 여정에 대해 “단순한 이

동이 아니라 동문들이 다시 만나고, 

나누고,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여정”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밴쿠버가 

2000년 제7차, 2010년 제17차 대회에 

이어 2026년 제28차 대회를 개최하는 

뜻깊은 장소임을 강조하면서, 2010년

의 늘 푸른 마음(Evergreen Spirit) 

정신을 계승해 이번 대회가 세대를 연

결하고 ROTC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밴쿠버 문무회가 주관하

는 만큼 밴쿠버 한인사회에서 열리는 

주요 ROTC 행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밴쿠버에서 시작해 미국 샌디에이고

까지 이어지는 4박5일간의 항해를 통

해 북미주 ROTC 동문들이 지역과 기

수를 넘어 교류하고 향후 조직 발전

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총회는 일반적인 회의장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크루즈 여행과 총회를 결합한 

형태로 마련돼 북미 각 지역 ROTC 동

문들이 함께 생활하며 선·후배 간 교류

와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으로 보인다.

행사 슬로건은 “Make ROTC Build 

up Again!”으로, 북미 지역 ROTC 조직

의 결속과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밴쿠버 문무회는 지난 7월 정기 

야유회에서도 이번 총회 개최 계획을 알

렸으며, 당시 회원의 총회 후원금 전달

도 이뤄졌다. 행사를 준비하는 밴쿠버

대한민국 ROTC 북미주 동문들이 오

는 10월 밴쿠버에 모여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제28차 대한민국 ROTC 북미주 총연

합회 총회가 오는 10월 4일(일)부터 8

일(목)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캐나다 밴

쿠버에서 미국 샌디에이고로 향하는 

크루즈 선상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ROTC 중앙회도 공식 행사 일정에서 이

번 총회가 밴쿠버~샌디에이고 크루즈 

선상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ROTC 북미주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ROTC 

밴쿠버 문무회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ROTC 중앙회와 북미주 각 지회가 후

원한다. 

총회 참가 자들은  밴쿠버에서 출

항하는 Holland America  Line의 

‘Eurodam(유로담)’ 크루즈를 이용해 

샌디에이고까지 이동한다. 특히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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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에 대응하는 인간의 심리적 취약성

을 통계로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금융시장도 똑같다. 불확실성이 커지“금융시장도 똑같다. 불확실성이 커지

면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믿는 현금으면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믿는 현금으

로 몰려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몰려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가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투자회사협가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투자회사협

회(ICI)에 따르면, 2006년 말 25%도 안 회(ICI)에 따르면, 2006년 말 25%도 안 

되던 현금 비중이 2009년 초 주식시장되던 현금 비중이 2009년 초 주식시장

이 바닥을 칠 무렵에는 50% 가까이 치이 바닥을 칠 무렵에는 50% 가까이 치

솟았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안전 자솟았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안전 자

산으로 대탈출’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산으로 대탈출’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후 S&P500 지수가 회복하자 그 돈은 후 S&P500 지수가 회복하자 그 돈은 

다시 위험 자산으로 흘러들어갔다. 사다시 위험 자산으로 흘러들어갔다. 사

람들은 장기적으로 더 큰 대가를 치를람들은 장기적으로 더 큰 대가를 치를

지라도 당장의 확실성을 더 선호하는 지라도 당장의 확실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86쪽)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86쪽)

결국 이 책은 차트를 보는 기술을 가

르쳐주지 않는다. 돈을 대하는 태도와 

인간의 본성이라는 근본적인 모순을 직

시하게 만드는 자기반성용 지침서에 가

깝다.

잠시 멈추고, 숨 쉬고, 홀로 서다…’쉼 
숨 섬’

“이 책은 ‘쉼’, ‘숨’, ‘섬’을 찾는 이들, 그“이 책은 ‘쉼’, ‘숨’, ‘섬’을 찾는 이들, 그

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방법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방법을 알

려주는 이들의 이야기다.”(5쪽)려주는 이들의 이야기다.”(5쪽)

신간 ‘쉼 숨 섬’의 제목에는 하나의 순

환이 담겨 있다. 안식과 휴식을 뜻하는 

‘쉼’, 영적 호흡인 ‘숨’, 그리고 스스로 홀

로 서는 ‘섬’이다. 경기 가평군 설악면 

‘가락재 영성원’ 마당의 비석에 새겨진 

글자 ‘쉄’에서 가져온 의미다.

저자 김한수는 2003년부터 종교 분

야를 취재해온 일간지 종교전문기자다. 

그동안 지면에 소개했던 기사 가운데 

25편과 27명과 나눈 대화를 한 권에 엮

었다.

책에 등장하는 이들의 직업과 삶의 궤

적은 제각각이다. 신부, 만화가, 래퍼, 

프로야구 선수, 모델 등 다양한 인물이 

출근하지 않는 하루 8시간의 빈틈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

을 시작해야 늦지 않을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시간을 어떻게 즐겨야 할까.

신간 ‘은퇴를 미리 살아봤습니다’(미문

사)는 36년간 교단에 선 초등학교 교

장인 저자 지즐(본명 김경옥)이 이 질문

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

이다. 저자는 교장이라는 직함의 무게

를 내려놓고 온전한 개인으로 서기 위

해 ‘지혜롭게, 즐겁게’라는 의미의 필명 

‘지즐’을 지었다. 이름 하나가 바뀌자 글

이 솔직해지고 도전이 덜 두려워졌다고 

고백한다.

은퇴를 5년 앞둔 저자는 팀 페리스의 

‘미니 은퇴’ 개념에 착안해 ‘가짜 은퇴 실

험’을 기획했다. 퇴직 이후의 하루를 미

리 살아보며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

지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다. 새벽 

일상을 바꾸고, 하루의 시간표를 스스

로 설계해 보는 등 삶의 주도권을 되찾

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들을 기록했다.

“내일 아침 조금 일찍 눈을 뜨는 것. “내일 아침 조금 일찍 눈을 뜨는 것. 

오랫동안 미뤄 두었던 한 줄을 쓰는 오랫동안 미뤄 두었던 한 줄을 쓰는 

것. 혹은 그냥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것. 혹은 그냥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

가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퇴직 후가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퇴직 후

의 나를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세워놓는의 나를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세워놓는

다는 것을, 나는 지금 몸으로 배우는 다는 것을, 나는 지금 몸으로 배우는 

중이다.” (12쪽)중이다.” (12쪽)

책은 은퇴를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닌 

‘삶의 방식이 바뀌는 전환점’으로 규정

한다.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변

화를 준비하지 않으며, 퇴직하는 날 아

침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

다”고 지적하며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많은 사람은 은퇴를 인생의 마지막 “많은 사람은 은퇴를 인생의 마지막 

장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장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전환점이다.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전환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변화를 준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변화를 준

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퇴직하는 날 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퇴직하는 날 

아침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아침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

다. 그래서 나는 정년이 오기 전에 은퇴 다. 그래서 나는 정년이 오기 전에 은퇴 

이후의 하루를 미리 살아 보기로 했다.” 이후의 하루를 미리 살아 보기로 했다.” 

(172쪽)(172쪽)

이 책은 ‘이렇게 준비하라’는 식의 훈

계를 늘어놓지 않는다. 대신 먼저 ‘가짜 

은퇴’를 살아본 사람의 일상을 보여주

며, 독자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한다.

똑똑한 사람도 투자 실패, 왜?…심리
학자가 본 ‘부의 영혼’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현

금으로 도망치고, 소득이 늘어도 자산

은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 지

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인간의 본성이 

돈 앞에서 철저히 비합리적으로 작동하

기 때문이다.

심리학자이자 행동금융 전문가 대니

얼 크로스비의 신간 ‘부의 영혼’(알레)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질문의 

방향을 바꾼다. 저자는 부를 투자 계

좌 안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을 거부하

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포트폴리

오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의 핵심은 명료하다. 돈을 벌고 싶

다면 주식 차트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

라, 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치 높이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 그

리고 장기 자산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선택 등 건강·인간관계·

직업·소비 습관·시간 관리를 모두 재무

적 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심리학자로서 인간이 왜 금융 

시장에서 파멸적인 선택을 하는지 입체

적으로 해부한다.

또한 월스트리트의 거물들뿐 아니라 

역사 속 의외의 인물들을 통해 부를 축

적하는 원칙을 도출한다. 특히 시장 변

명상과 수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들여

다본 이야기를 들려준다.

고통과 불안, 우울 등 마음 속 소란

을 알아차리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

주한 기록이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

지만 이들이 향한 곳은 결국 ‘지금, 여기’

다. 잠시 멈추고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

며 흔들릴 때마다 삶의 중심으로 돌아

오는 것이다.

“잠시만 멈춰도 큰 여유가 생깁니다. “잠시만 멈춰도 큰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이메일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이메일에 

당장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당장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사실 큰일 안 나거든요. 교통사같지만 사실 큰일 안 나거든요. 교통사

고로 죽는다고 해도 세상은 아무 일 없고로 죽는다고 해도 세상은 아무 일 없

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처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처

리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살아리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살아

갑니다. 그럴수록 매일 명상을 하면서 갑니다. 그럴수록 매일 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30쪽)(130쪽)

스티븐 킹 66번째 장편…’절대 쫄지마’

저자의 66번째 장편소설. 작품은 저자

의 대표 캐릭터인 탐정 ‘홀리 기브니’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범죄가 하나의 지

점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그린다.

작품은 두 갈래를 중심축으로 펼쳐진

다. 한 축은 잘못된 판결로 무고하게 

죽은 이에 대한 속죄를 하기 위해 13명

의 죄 없는 자와 1명의 죄지은 자를 살

해를 암시하는 경고장이 경찰에 도착

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또 다른 축은 홀리 기브니가 여성 인

권운동가 경호 의뢰를 받으며 마주한 

사건에 대해 다룬다. 임신 중지권을 주

장하는 케이트를 향한 공격 수위가 높

아지자 홀리는 그의 경호를 맡는다.

작품은 서로 다른 동기로 일어나는 범

죄가 한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며 이 속에서 홀리 기브니가 겪는 

사건을 보여준다.

VANCOUVER LIFE 편집팀

퇴직 5년 남은 교장, ‘가짜 은퇴’ 실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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